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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께

비
대칭 위협을 집중 조명한 인도 태평양 디펜스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은 2012년 필리핀으로부터 스카버러암초를 무력으로 

빼앗은 후, 간척 공사를 통해 건설한 인공섬에 군사 기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대부분을 차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거의 10년 동안 벌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영토 장악은 중국이 인도 

태평양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을 사용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호 포럼에서는 재래식 전쟁의 임계값에 미달하나 꾸준히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된 억제력의 중요성에 

주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인도 태평양 동맹국, 파트너국,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그러한 공세와 강압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지역 안보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이유와 방법을 조명합니다. 

먼저 전 미국 육군 대령 아서 N 툴락(Arthur N. Tulak)이 중국과 

러시아의 회색 지대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기존 전략적 

접근법을 살펴봅니다. 툴락 전 대령은 하이브리드 전쟁과 강압에 주력하는 

통합 억제를 구현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을 겨냥한 명확한 전역 차원의 

개념과 목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공세적인 전술의 비용 

효익을 바꾸기 위해, 조율된 캠페인을 다년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분석 기사에서는 전문가팀이 중국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양 

민병대를 동원하여 인공섬에 기지를 건설하는 것에서 남중국해의 통제권을 

주장하는 활동으로 초점을 전환하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포럼 스태프가 

작성한 기사는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의해 추진된 인프라 프로젝트가 

어떻게 많은 인도 태평양 국가에 지속 불가능한 부채를 안겨주고 있는지 

소개합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 지리전략가 겸 저술가 브라마 첼라니

(Brahma Chellaney)가 중국이 어떻게 인도 태평양에서 물을 무기화했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중국이 상류에 대규모 댐을 건설하여 국경 간 강흐름을 

비대칭적으로 통제하면서 물 분쟁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호의 다른 기사들은 중국이 지역을 바라보는 논법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지역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와 반도체 산업 및 기타 

공급망 보호 등의 해법을 소개합니다. 포럼 스태프의 기사는 발리카탄 2022

가 어떻게 필리핀과 미국의 상호운용성, 파트너십,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높였는지 상세히 전합니다. 더불어 나날이 강해지는 양국의 유대가 어떻게 

인도 태평양의 통합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는지 소개합니다.

이번 호를 통해 비대칭 위협 대응에 대한 대화가 촉진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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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IPDF

사헬리 차타라지(SAHELI CHATTARAJ)는 뉴델리 자미아 밀리아 

이슬라미아 대학교 국제학 대학원의 중국학 조교수다.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에서 중국어, 문학 및 문화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 국제학 대학원에서 중국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대 인도 중국 관계, 중국의 정치와 국가 및 사회 관계, 

중국의 환경 거버넌스, 현대 중국 문학을 연구하고 있다.  36페이지에 등장

브라마 첼라니(BRAHMA CHELLANEY)는 지리전략가, 학자, 작가 

겸 논평가다. 현재 뉴델리 정책연구센터의 전략학 명예 교수, 

베를린 로버트 보쉬 아카데미의 리차드 폰 바이츠제커 펠로우, 

킹스 칼리지 런던의 국제 급진화 연구소의 회원이다.

국제적인 베스트셀러 《아시아 저거너트와 물: 중국, 인도, 

일본의 부상》을 비롯한 9권의 책을 저술했고 조지타운 대학교 출판부가 

출판한 《물: 아시아의 새로운 전장》과 로우만 앤 리틀필드가 출판한《물, 

평화, 전쟁: 글로벌 물 위기 대응》으로 수상했다.  30페이지에 등장

아서 N 툴락(ARTHUR N. TULAK) 박사는 조지아공대 연구소 

연구 교수이며 하와이 주재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정보 

작전 자문역을 맡고 있다. 미국 육군과 미국 국방부에서 간부급 

지휘관으로 활동한 그는 대령으로 전역할 때까지 보병 장교로 

18년, 정보 작전 부문에서 14년 동안 복무했다.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미주리 주립 대학교에서 국방 및 전략학 석사 

학위를, 미국 육군 지휘참모대학교에서 군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8페이지에 등장

그레고리 B 폴링(GREGORY B. POLING)은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 

동남아시아 프로그램 선임 펠로우 겸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 단장이다. 남중국해 분쟁 전문가로서 미국의 동맹 

관계, 동남아시아의 민주주의 및 거버넌스, 인도 태평양 전역의 

해양 안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타비사 그레이스 말로리(TABITHA GRACE MALLORY)는 컨설팅 회사 

차이나 오션 인스티튜트의 설립자 겸 CEO며 워싱턴대학교 헨리 

M 잭슨 국제학대학원 소속 교수이다. 중국 외교 및 환경 정책을 

전문으로 중국 및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를 연구하고, 중국 수산업 

및 해양 정책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해리슨 프레탯(HARRISON PRÉTAT)은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 

아시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의 어소시에이트 펠로우다. 

그는 해양 분쟁, 미중 관계, 아시아의 국제 경제 참여, 21세기 국제 

기관의 도전을 연구 중이다.  24페이지에 등장

Q

Q

토론에 
참여해주십시오
독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IPD 포럼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 

및 안보 인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발행하는 분기별 

잡지로서 테러 방지부터 국제 협력 

및 자연 재해까지 지역의 안보 활동에 

영향을 주는 주제에 대한 수준 높은 

심층 자료를 제공합니다. 

IPD 포럼은 다양한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매일 새로운 기사를 
게시합니다.
www.ipdefenseforum.com
방문하시면 다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 온라인 전용 콘텐츠 액세스
n 이전 호 검색
n 피드백 보내기
n 무료 구독 신청
n 기사 제보 안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라인, 
왓츠앱에서 팔로우하십시오:  
@IPDEFENSEFORUM
뒤표지를 참조하십시오.

아이튠즈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FORUMNEWS"를 
검색하여 무료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앱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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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뉴스IPDF

2 플러스 2 공통 안보 강화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의 통상 장관은 일본, 미국과 맺은 공통 
안보 파트너십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가 대중국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무역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인도는 2022년 4월에 체결된 협정을 오스트레일리아와의 
교류를 심화하는 외교적 쿠데타로 본다. 양국은 일본과 

미국도 참여하는 4자 안보 대화, 즉 쿼드의 회원국이다.  
(사진: 2022년 3월 가상 정상 회의에서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당시 오스트레일리아 총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 거대한 수출 시장이 
열렸다. 중국은 오스트레일리아와의 마찰로 석탄, 소고기, 
해산물, 와인, 보리를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수출품에 
일련의 공식 및 비공식 제재를 가했다.

당시 오스트레일리아 통상부 장관 댄 테한(Dan Tehan)
은 인도 상무부 장관 피유시 고얄(Piyush Goyal)과 함께 
가진 멜버른 기자 회견에서 쿼드를 통해 양국 관계가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한 장관은 "자유민주주의가 번영할 수 있도록 인도 
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적인 곳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얄 장관은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인도는 쿼드를 
창설하고 전략 및 정치적으로 많은 차원에서 협력하며,  
평화, 안정, 지역 내 국가 간 경제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지정학적 차원과 전 세계적 차원을 통해 양국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AP 통신

일본과 필리핀이 지역에서 공격적인 군사 

행동을 늘리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공유함에 따라 양국 국방부 장관들이 2022

년 4월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합동 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기시 노부오(Kishi Nobuo) 당시 일본 

방위성 대신과 델핀 로렌자나(Delfin 

Lorenzana)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것이 인도 태평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일본 

방위성은 성명에서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무력으로 현상태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이후 양국 국방부 장관 간 회동에 하야시 

요시마사(Hayashi Yoshimasa) 일본 외무성 

대신과 테오도로 록신 주니어(Teodoro Locsin 

Jr.) 당시 외교부 장관이 합류하여 양국 간 첫 "2 

플러스 2" 안보 회의를 가졌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해로가 포함된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독일, 인도, 영국 등의 

파트너국과 합동 훈련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이 관리하고 있지만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제도 인근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해군 및 해안 경비대 활동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 

기시 대신과 로렌자나 장관은 국방 장비 및 기술 이전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합의했다. 2020년 일본과 

필리핀은 일본이 항공 레이다 시스템을 필리핀군에 

수출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AP 통신

쿼드 파트너십,  
무역 협정에 핵심 역할

왼쪽부터: 2022년 4월 도쿄에서 델핀 로렌자나 당시 
필리핀 국방부 장관, 테오도로 록신 주니어 당시 필리핀 
외교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성 대신, 기시 
노부오 당시 일본 방위성 대신이 안보 회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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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동력

2022년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회의에서 당시 한국의 차기 

대통령 보좌진이 미국에 핵폭격기와 잠수함 같은 전략 자산의 

한반도 재배치를 요청했다.

2022년 3월 당선 후 5월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 및 

안보 보좌관 팀은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을 만나, 무기 시험을 늘리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미군의 상시 

주둔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선 경력의 한국 대표단 단장 박진은 "전략 자산을 배치하는 것은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의 확대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했다고 말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양측이 미국의 방위 약속에 대해 "일반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2022년 3월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이 고조됐다.

미국의 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의 한국 배치는 북한의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축소한 한미 합동훈련을 "정상화"하기로도 약속했다. (사진: 2022년

 4월 한국 캠프 험프리스에서 당시 한국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이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 사령관 폴 J 라카메라(Paul J. LaCamera) 

대장(중앙)과 연합사 부사령관 김승겸 대장(오른쪽)을 만나고 있다.)

박진 단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로이터

벵
골만 7개국이 참가하는 조직이 
회원국들에게 시급히 지리적 이점과  
기타 자원을 활용하여, 취약점을 

해결하고, 재난 대응 능력을 공동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3월 말 사흘 동안 진행된 정상 회의의 
마지막 날 선언에서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는 
회원국이 빈곤, 자연 재해, 기후 변화, 팬데믹, 국제 
범죄와의 싸움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력체는 식량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해 협력하고, 
관계를 강화하여 무역, 투자, 관광, 기술을 
늘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손실을 
상쇄하기로도 합의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가상 연설에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며 "지난 몇 주 
동안 유럽의 상황으로 국제 질서의 안정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며"더불어 지역 안보의 우선 
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가 미화 300만 달러를 기부하여,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 기상기후센터를 부활시키고, 
재해 관리 협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 회원국 정상들은 협력체 
헌장에도 서명하며 이를 두고 협력체의 지역 및 
글로벌 역할을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번 정상 회의에서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스리랑카, 태국 정상들은 화상으로 연설했다. 
또 미얀마에서는 우나 마웅 린(Wunna Maung 
Lwin)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AP 통신

도발 대응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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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러시아가 이후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알려진 수단을 사용하여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점령하면서, 세계는 무장 충돌 이면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종류의 전쟁을 목격했다. 하지만 이보다 2
년 전에 중국은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다. 즉, 
필리핀으로부터 스카버러암초를 강제로 빼앗은 후, 
세계 최대 해양 준설 함대를 이용하여,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고, 일련의 군사 기지 형태로 "푸른 영토"
를 만드는 장기 영토 정복 캠페인을 시작한 것이다. 
중국은 유의미한 반대 없이 인공섬을 구축하며, 
치명적인 힘을 사용하여 주변국을 강압적으로 영토 
확장 캠페인을 묵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와 준비를 과시했다. 중국은 이를 영토 주권 
작전의 공세적인 실행, 사법 기관, 의회, 군의 강압 
작전, "무제한 전쟁" 및 "3대 전쟁" 교리 및 전략 요소의 
사용을 통해 달성했다. 지난 2년 동안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시진핑(Xi Jinping) 
주석의 집권 아래 중국은 주로 인도, 일본, 타이완을 
대상으로 동남부 주변을 따라 치명적인 무력의 실제 
사용과 위협을 높여왔다.

2014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의 첫 
단계로서 하이브리드 전쟁을 사용하여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을 분할했다. 보다 
최근에 러시아는 1년 간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대를 
위협적으로 배치하며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움직임을 
강압적으로 중단시키려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2년 
2월 말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래식 침공의 전조였다는 
것이 증명됐다. 중국과 러시아가 무력 사용 의지를 
보인 것은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국을 위협한다는 
공동 목표에 따른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는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상호 방위 조약과 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미국의 역량과 의지에 대한 믿음을 
잃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무력 위협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공세와 강압을 묵인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의 영토 정복 캠페인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타이완을 병합하는 것을 포함하는 반면,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하여 전 소련 영토나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양국은 
이렇게 공세를 증폭하여, 영토 이득을 보존하는 억제 및 
강압 효과를 추구하고, 작전 및 정보 환경에서 공세를 
계속하기 위한 기회를 만든다.

중국과 러시아가 회색 지대 전술로 알려진 무장 
충돌에 미치지 못하는 군사, 준군사, 사법, 상업 수단은 
물론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강압을 거의 10년 동안 

지난

중국의 회색 지대 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 재고 
 
(전역) 아서 N 툴락(ARTHUR N. TULAK) 전 대령/미국 육군

중국 해안 경비대 함정이 남중국해 스카버러사주 근처에서 필리핀 
어부와 마주치자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다. 중국은 필리핀으로부터 
스카버러사주를 무력으로 차지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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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도전에 대한 전략적 
접근법과 더욱 효과적인 억제 방법을 재고해야 한다. 
소련과의 냉전 중 재래식 억제는 군사, 정부, 학계 내에서 
점차 입지를 높여왔다. 지난 2년 간 적대국이 회색 지대 
전술을 악용함에 따라 세계는 미국이 사용하는 재래식 
억제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 적은 적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쟁 임계점 미만 활동을 사용하고, 미국과 
동맹국이 대응하기 전에 공격적인 활동을 취하고 신속히 
이득을 통합할 수 있다.

일부 관측가들은 미국의 경제력, 군사력, 국가 

의지가 실제로 감소하거나 그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면서 억제력이 약화됐다고 말한다. 2020년 5월 
워 온 더 록스 웹사이트에 기고한 논평에서 미국 상원 
의원 짐 인호프(Jim Inhofe)와 잭 리드(Jack Reed)
는 "중국이 군현대화를 포괄적으로 지속함에 따라 
현재 인도 태평양에서 억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 달 뒤 미셸 플로노이(Michele Flournoy) 
전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은 포린 어페어스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공세와 군사력이 강해지고 
미국의 억제력이 감소하는 독특하고 위험한 상황 
때문에 지난 수십 년 중 지금의 전쟁 위험이 가장 높다"
고 주장했다.

공세를 통한 메시지 전달
중국과 러시아는 회색 지대 전쟁을 통해 평시에 
전통적인 군사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이는 군사력 
사용을 포함할 수 있고, 실제로도 포함하고 있는 냉전과 
유사한 투쟁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회색 지대 활동과 
강압의 보조장치로서 군사력을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접근법은 공세를 통한 
메시지 전달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즉, 대상 표적이 
추가 폭력과 강압을 두려워하여 자체적으로 행동을 
억제하고 검열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호전성과 
오만이 특징인 강경 정책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무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국과 관련 행위자가 영유권 
주장을 수용하고 대립을 피하게 만드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보여주려 한다.

강압 수단에는 비밀 정보 작전, 사이버 작전, 경제 
제재, 선거 개입, 해양 민병대 고용, 적에 군사 원조, 정치 
선전, 징벌적 정치 조치, 자원 약탈, 국내 정치의 반대파 
지원, 무역 압박, 금수 조치 또는 조작 등의 다양한 수단이 
포함될 수 있다.

인민해방군은 주변국의 하늘, 육지, 바다를 끊임없이 
강압적으로 침범하여 상대의 의지를 꺽고, 새로운 도발에 
대한 새로운 "정상 수준"을 수립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군사 기습 타격 조건을 개선한다.

타이완의 경우 인민해방군의 침범은 타이완 정부의 
공식 독립 선언을 저지하면서, 타이완의 군과 국민을 
감각과 사기를 무디게 만들고, 전투 병력과 시스템을 
압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의 무력 과시는 타이완의 
무력 대응 의지를 꺽고 정치적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활동은 공포, 의심, 걱정을 주입하여 
타이완의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2021년과 
2022년 상반기, 인민해방군이 타이완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빈도는 크게 증가했고 동시에 침범 시 동원한 
항공기 대수도 대폭 늘었으며, 2021년에는 거의 매일 
침범하다시피 했다.

적의 회색 지대 승리는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억제력 구조가 취약하고 비효과적이라는 인식을 
심음으로써 재래식 전쟁에서 더 큰 이득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꾸준히 늘린다. 2022년 3월 엘리엇 
에이브람스(Elliott Abrams) 전 미국 국무부 차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은 내셔널 리뷰 잡지에 기고한 "신냉전"
이라는 글에서 회색 지대 공세 대응에 의심이 일어나면 
추가 공세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군사 및 정책 분석가 데이비드 
산토로(David Santoro)와 브래드 글로서먼(Brad 
Glosserman)은 계속 커지는 회색 지대 활동에 
대응하지 않으면 동맹국이 불안해지고 나아가 
동맹국은 미국의 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목숨에 대한 
위협이 있었던 사건은 특히 그러하다. 가령, 2020년 
중국 인도 국경에서 인민해방군이 시작한 몸싸움으로 
63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당했고, 2019년에는 
인민해방군 해양 민병대 소속으로 의심되는 중국 
어선이 필리핀 어선에 충돌, 필리핀 어선을 침몰시키는 

인민해방군은 주변국의 

하늘, 육지, 바다를 끊임없이 

강압적으로 침범하여, 상대의 

의지를 꺾고, 새로운 도발에 

대한 새로운 "정상 수준"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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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바다에 빠진 필리핀 어부 22명이 베트남 
어선에 의해 구조되는 일도 있었다.

그렇다면 적대적 회색 지대 작전과 강압은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까?

2022년 1월 제임스 두빅(James Dubik) 전 미국 육군 
중장은 미국육군협회에 기고한 글에서 "전통적으로 
미국 민간 및 군사 전략가들은 억제를 재래식 전쟁이나 
핵전쟁을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와 
다른 형태의 억제가 하나 더 있다. 적이 재래식 전쟁의 
임계값 아래에 있는 적략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2019년 보고서 《전략적 경쟁 시대의 억제력 재고》
는 이러한 형태의 억제력을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 보고서는 산토로, 브렌단 토마스눈
(Brendan Thomas-Noone), 애슐리 타운센드
(Ashley Townshend)가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의 
미국학연구소를 위해 작성했다. 보고서 저자들은 
인도 태평양에서 전략적 경쟁의 특성으로 인해 "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동맹국, 파트너가 억제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회색 지대 강압을 저지하기 위해 "통합적인 
방식으로 강압을 저지하거나, 거부하거나, 처벌하는" 
더욱 적극적인 전략을 촉구했다.

'현실적인' 
억제 접근법 
2022년 2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행정부가 
공개한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은 2021년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통합 
억제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번 전략은 2019년
버전에 비해 회색 지대 활동 및 강압을 억제하는 
개념을 더 강조하고 있다. 2019년 전략은 중국의 회색 
지대 활동으로 인해 안보 태세가 점차 변화한다고 
인정했지만 억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새로운 
전략은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억제 및 전쟁 수행 
관점에서 전력 증강자라고 강조한다. 전술, 통신, 무기 
체계 부문에서 상호운용성을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의 결과로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미국 
합동 전력과 함께 원활하게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다.

오스틴 장관은 새로운 전략에서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통합 억제는 이른바 
회색 지대를 포함한 분쟁 지역 전반에 걸쳐 파트너국과 

타이완 공군 F-16 전투기가 타이완 주변을 비행 중인 중국 폭격기를 
감시하고 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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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여 강압과 침략을 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라고 설명했다. 2022년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은  
"바다에서 국경을 변경하거나 주권국의 권리를 
훼손하는 노력 등 강압에 대해 억제를 강화하고 
강압에 대응하는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2024년 초까지 달성할 실행 계획을 포함하여 
과제에 긴급성과 즉각성을 제공했다.

통합 억제의 주 동력은 미국 정부와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전반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억제 작전의 
예상치 못한 효과와 결과에 대한 위험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는 2006년 발간한 《억제 
작전: 합동 작전 개념》에서 "잠재적인 적에 초점을 
둔 미국의 억제 노력은 다른 행위자에 대한 보장, 
만류, 억제 노력에 바람직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2차 
및 3차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지리적 전투 사령부는 각 책임 영역에서 서로는 
물론 동맹국, 파트너국과 억제력을 통합해야 한다. 
일례로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러시아를 미국 
유럽 사령부, 미국 전략 사령부와 함께 공통 위협으로 
공유하고 있다. 한편 중국이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전투 사령부는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주도하는 통합 억제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

회색 지대 활동과 강압에 주력하는 통합 억제를 

구현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을 겨냥한 명확한 
전역 차원의 개념과 목표를 개발해야 한다. 2006년 
미국 합동 작전 개념은 억제 목표와 효과적인 억제 
작전을 개발하는 데 지침과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회색 지대 작전의 위협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억제 
구조가 유연성을 갖고 적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미국이 
대응할 의지가 없다고 오판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려면 회색 지대 활동에 
대응하고 저지하는 명확한 메시지와 작전이 
필요하다. 억제 개념 실행과 관련하여 마라 칼린
(Mara Karlin) 미국 국방부 전략, 계획, 역량 담당 
차관은 억제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행하여 미국 
국방부가 억제 관련 결정의 영향을 일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모든 관련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결과를 존중하도록 
엄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 
2022년 4월 개최된 해군 리그 바다, 하늘, 우주 
심포지엄에서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 샘 파파로

2022년 3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지원하는 양국 훈련 중 미국 
공군 B-2 스피릿 폭격기가 오스트레일리아 공군과 미국 공군의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고 있다.   헤일리 혹스(HAILEY HAUX) 하사/미국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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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Paparo) 대장은 미국의 억제 메시지가 국가, 
동맹 및 연합 의지 및 역량에 대해 변화하는 적의 인식 
면에서 모든 억제 노력을 "아우르는" 작전선이라고 
효과적으로 설명했다.

합동 작전 개념은 이를 강화하며, 억제를 일상 작전에 
통합하여 캠페인 계획 및 명령, 위기 대응 계획, 분쟁 
계획의 모든 단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미국 
국방부 문서는 평시 캠페인 활동이 억제 작전을 위한 
기반이 돼야 하고, 평시 억제 작전이 "위기, 무장 분쟁, 
확대/축소, 종전, 사후 적대 활동을 관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다양한 과제를 동시에 일으키는 적에 대응하려면 
국력의 다른 요소 및 동맹과 통합이 필요하다. 전 미국 
공군 대령 토머스 A 드로한(Thomas A. Drohan)은 
군사력이 광범위한 통합 억제력에 확실히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력 시위, 항행의 자유 작전, 다자간 훈련, 
중국 지도자와 군사 관계 같은 활동으로 중국의 행동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비군사적 
수단에 기반한 억제 작전을 명확하고, 인지 가능하고, 
유의미한 군사력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의 일본 
정치 및 동북아시아 안보 전문가 오렐리아 조지 멀건
(Aurelia George Mulgan)은 더 디플로매트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국제 규범과 법이 중국의 법률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제네바에 기반을 둔 국제조직범죄방지세계계획도 
세계 최대 가해자인 중국의 거대한 어선단에 의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같은 회색 지대 활동에 대응하려면 
통합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형태의 
경제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미국 해군의 
군사력과 미국 해안 경비대의 사법권을 결합하는 적응형 
무력 패키지를 동원하여 가시적인 억제 활동과 역량을 
선보인다.

모든 억제 전략에 군사력은 필수 요소다. 2020년 
미국 국방부는 중국을 미국에 대한 "제1의 도전"으로 

정의하고 지역 내 억제에 필요한 전력 태세와 역량을 
확인하고 구현하는 태평양 억제 구상을 공개했다. 적이 
전력 태세 변화와 역량 개선의 효과를 평가하겠지만 
군사 억제력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이는 야전군, 
양자 및 다자간 훈련(상호운영성의 참가자 증가), 실험 
및 훈련 시 관련 역량 과시, 중요 전투 역량에 대한 
재정 투자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는 태평양 억제력 구상에 자금을 지원하여 
전력 태세, 다중 영역 훈련, 실험, 전역 미사일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와 협력 파트너십은 국가, 지역, 
글로벌 안보에 중요하다. 2019년 인도 태평양 전략은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기여를 집단 안보에 통합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략을 통해 미국은 
기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미국학연구소에 제출한 
2019년 보고서에서 산토로, 토마스눈, 타운센드는 
억제 노력과 작전을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조율하고 
통합하면 "중국의 행동 비용을 확산시키고 개별 
국가의 억제 전략 영향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마크 에스퍼(Mark Esper)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은 동맹 및 파트너십 개발 지침을 발행하여 동맹 
및 파트너십 개발 노력의 계획과 감독을 강화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새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AP 통신

적이 전력 태세 변화와 역량 

개선의 효과를 평가하겠지만 

군사 억제력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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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전략적 협력 접근법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우선순위"를 제공한다. 지침의 목적은 
미국 국방부가 관계의 내재적인 강점을 활용하는, 더욱 
협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노력을 통해 장기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지침의 우선 순위에는 "동맹군 
및 파트너군의 개발을 조정하여 더 강력한 미래 군대를 
육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더욱 조정된 전력 계획 
방법론이 포함된다.

2018년 미국국가안보위원회에 의해 개발되어 중국의 
타이완 침략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부분적인 이유가 되어 2021년 
비밀이 해제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는 
강력한 동맹이 공세를 억제하고 전쟁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프레임워크는 또한 강압과 
악의적인 영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정보, 
간첩, 영토에 대한 비밀 및 영향력 작전에 대응하는 다른 
태평양 국가에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2022년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은 이러한 프레임워크와 억제력을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집단 역량에 의존하는 기타 
이전 프레임워크 및 지침을 기반으로 한다.

통합 억제는 연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포함하여 국가별 집단 역량을 구축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 존스 홉킨스 고등 국제학 대학원의 글로벌 문제 
교수 겸 전 미국 국방부 전략 계획 특별 보좌관 할 
브랜즈(Hal Brands)는 2022년 3월 내셔널 리뷰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노력에 대응하려면 
"아시아가 더욱 군사화되더라도 중국에 대응하는 
다자간 저항력을 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평화 연구소의 아시아 프로그램 선임 고문 비크람 J 싱
(Vikram J. Singh)은 2022년 3월 연구소 웹사이트의 
논평에서 2022년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이 관련 
동맹국 및 파트너국의 범위를 확대하고 "타이완의 미래 
같은 중국과 불협화음 위험이 큰 사안에 대해서도 유럽 
파트너"에 거는 높은 기대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억제 노력이 완전히 통합되려면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더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미국은 그러한 
노력을 촉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상호 운용성 또한 집단 역량의 핵심 요소로서 
직접적으로 억제를 지원한다. 2022년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은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협력하여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 전투 
능력을 개발하고 배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맹국과 파트너국은 전력 증강자다. 
국방부의 합동 작전 개념은 "협력과 통합의 억제 
영향은 정치적이면서 군사적인 특성이 있다. 정치적 
영향은 미국과 동맹국의 정치적 의지에 대해 적의 
의사 결정자가 가진 인식에 미치는 연합 기반 대응의 
효과에서 주로 도출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잠재적인 타이완 침공에 대한 결합 반대를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법으로 주요 동맹국 간 통합 
비상 계획이 추천된다. 중국의 강압과 회색 지대 활동에 
대한 억제 노력은 실제통제선으로 알려진 히말라야 
국경 분쟁 지역에서 중국의 인도에 대한 공격 재개 
가능성을 비롯하여 다른 위협에 대한 재래식 억제력과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상호운용성이 개선되면 중국은 개전 결정 시 이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의사 결정 변경 
랜드사의 분석가 마이크 마자르(Mike Mazarr)는 
2018년 관찰에서 올바른 실행의 중요성을 파악했다. 
전쟁의 부재가 억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억제 성공보다 억제 실패를 
발견하는 것이 쉽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억제 
전략이 잘못됐다고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주변에 강압적인 군대 배치를 
통해 교착전을 진행하는 오랫동안, 러시아의 침공을 
막을 효과적인 억제 작전과 노력을 실행할 시간이 
충분했지만 러시아를 막지 못했다. 미국 하원 군사 
위원회에서 미국 유럽 사령부 사령관 토드 울터스
(Tod Wolters) 대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미국 하원 의원도 
위원회에서 같은 주장을 했고 더 월 스트리트 저널 
신문에 의견을 기고했다.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군사 역량이 뒷받침하는 
억제 작전 및 의지와 함께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미국이 안보 보장을 지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이 적대적인 회색지대 행동과 강압에 
대응하지 않으면 동맹국과 파트너국은 신뢰를 잃고 

통합 억제는 연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포함하여 

국가별 집단 역량을 

구축하는데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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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위협에 단호히 맞서기보다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일례로 2012년 6월 
미군이 상호 합의에 따라 필리핀에서 철수하자 
중국은 필리핀 영토였던 스카버러사주를 점령했다. 
미국과 필리핀은 이보다 2달 전에 워싱턴에서 
협상을 가졌지만 미국은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관리 중인 섬에 상호방위조약의 적용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았고 필요시 직접 개입에 대해서도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필리핀은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위기 해결에 미국의 참여를 극대화하려 했으나, 
중국은 더 많은 병력을 파견하여 필리핀 선박을 
몰아내고 사주를 차지했다. 2014년 중국 국방부는 
스카버러사주가 "중국 고유의 영토"에 포함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보장 실패는 향후 억제 
노력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린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과 파트너가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해 안보 파트너로서 미국을 신뢰할지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미국의 약속을 
보장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2022년 8월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부 장관은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필리핀을 
방어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블링컨 장관은 양국의 
상호방위조약이 철통같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필리핀군, 일반 선박, 항공기가 무장 공격을 받으면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이 개입할 것이다"
라며 "필리핀은 미국의 대체할 수 없는 우방국이자, 
파트너국이자, 동맹국이다"라고 말했다.

통합 억제가 성공하려면 다년간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협력하고 집단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여 공세에 대한 중국의 계산과 의사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어야 한다. 역량 있고 훈련을 
받은 군대가 활동하고 명확한 국가 의지와 약속이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억제 역량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적에게 보여야 한다. 2022년 3월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서 전 미국 육군 대장 잭 킨(Jack Keane)
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효과적인 군사 억제력을 
수립해야 한다. 서류상으로만 큰 군사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전역에 군대를 배치해야 한다."

2006년 미국 국방부 합동 작접 개념은 "억제력은 
진공에서 실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억제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억제 작전 개념과 명확한 억제 
목표가 뒷받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22년 4월 
파파로 대장은 이 점을 강조하면서 "억제는 그 자체로 
활동이 아니라 결과이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보존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라고 말했다.  o

2021년 9월 한쿠앙 훈련 중 타이완군이 해안 상륙군을 저지하기 위한 
실사격 훈련 중이다. 타이완군은 5일 간 훈련을 통해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 대비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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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군
필리핀과 미국, 연례 발리카탄 훈련을 통해 

-동맹의 새로운 시대로 도약

포럼 스태프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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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의 방어 시나리오에서 필리핀군과 미군은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필리핀 북부 루손 해변에 
상륙시킨 후 내륙 지역으로 수송했다. 루손 섬 북부 
해안에서 필리핀 블랙 호크와 미국 아파치 및 치누크 
헬리콥터는 밤낮으로 이착함 작전을 조정했다. 한편 연합 
및 합동군은 센트럴 루손에서 고고도 풍선을 발사하여 
잠재적인 적에게 딜레마를 주는 리허설도 진행했다.

이러한 강력한 활동을 통해 발리카탄 2022는 
필리핀과 미국 간 상호운용성, 파트너십,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된 제37차 발리카탄 훈련은 타갈로그어로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의미처럼 끊임없이 강화 중인 동맹이 
인도 태평양에서 통합 견제를 어떻게 강화하는지를 
보여주었다. 

발리카탄 2022는 전례없는 매우 현실적인 지휘 통제 
훈련에 주력하여 앞으로 더욱 정교하게 진행될 발리카탄 
2023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전체적인 
훈련은 군대 간 많은 기술적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연합군 
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단결심을 육성했다.  
필리핀 공군, 육군, 해안 경비대, 해병대, 해군, 
특수작전부대는 미국 공군, 육군, 해병대, 해군, 우주군, 
특수작전사령부와 팀을 이루어 공중 강습 훈련, 합동 무기 
실사격 훈련, 도시 환경 훈련,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 같은 
다양한 연합 및 합동 상호운용성 훈련을 수행했다. 약 
4200명의 필리핀군과 4440명의 미군 병력은 어떻게 기존 
역량을 사용하고, 새로운 역량을 고안하고, 새롭고 통합된 
방식으로 배치하여, 억제력을 강화하는지 보여주었다. 

필리핀군 계획 부참모장 제프리 에차노바(Jeffrey 
Hechanova) 소장은 포럼과의 인터뷰에 군을 외부 방위 
초점으로 전환하는 필리핀군의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어서 
올해 훈련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마닐라 외곽의 케손시에 위치한 필리핀군 
본부의 발리카탄 지휘소가 있는 캠프 아기날도에서 
인터뷰 중 "이전에는 미국 항공기나 전투기가 비행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FA-50
를 확보하여 함께 비행할 수 있고, 또 프리깃함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과 함께 항해할 수 있다. 장비를 보유한 덕분에 
함께 상륙 작전을 실행할 수 있다. 대공 방어 장비도 있다. 
자주포도 있다"고 말했다. 

인적 유대
발리카탄 2022는 필리핀과 미국 간 강력한 역사 및 
문화적 유대와 따뜻한 인간 대 인간 관계, 강력한 경제 
관계 속에서 매일 구현되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양국의 공통 의지를 반영했다. 미국에는 400만 명 이상의 
필리핀계 미국인이 살고 있으며 필리핀에 살고 있는 
미국인은 거의 30만 명에 달한다. 

발리카탄 기간 중 양국은 강력한 내후성을 갖춘 
초등학교 건물 4채를 건설하고, 필리핀 북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사회 보건 활동을 펼치는 등의 민간 공사 
활동을 통해, 현지 주민들이 성공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안보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프로젝트를 조정한 필리핀군 
민군 작전 부총참모장실의 기획자 아르만 맘푸스티
(Arman Mampusti) 대령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
양국군 간 전우애를 강화하고 혜택을 받는 지역 사회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며 “올해 군의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가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다. 기본적인 
생활 지원 교육, 응급 처치, 식수 및 위생, 기본 생존 
훈련을 통해 비상 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나더라도 
남아있을 유산으로 발리카탄 중 건설된 시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얼마나 많은 소년 소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하게 될지, 그리고 태풍과 기타 
자연 재해 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교로 대피할 수 

“올해 군의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가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다. 

기본적인 생활 지원 교육, 응급 

처치, 식수 및 위생, 기본 생존 

훈련을 통해 비상 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했다."

— 아르만 맘푸스티 대령
필리핀군

2022년 3월 말 필리핀과 미국 해병대가 클라베리아에 상륙 중 경계 중이다.  
 매디슨 산타마리아(MADISON SANTAMARIA) 일병/미국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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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지 상상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훈련 지도자들은 필리핀과 미국의 안보 관계가 이러한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을 보호하는 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차노바 소장은 포럼에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항상 
발리카탄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었다"며 "필리핀과 미국 
사이에는 매우 긴 역사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한국에서, 베트남에서 우리는 나란히 싸웠다. 이것이 우리 
군의 역사다. 현재 발리카탄은 어떻게 역량이 협력하여 
지역에서 공동 안보를 강화하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필리핀군은 동맹국, 파트너국, 아세안 회원국 간 
방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45명 이상 오스트레일리아 
특수부대원을 초대하여 훈련했다. 

지휘 통제
캠프 아기날도 안, 철조망으로 둘러싸이고 에어컨이 
설치된 텐트의 제한된 미로같은 곳에서 각 부문의 
필리핀 및 미국 연합 및 합동 참모 50명이 실시간 
데이터를 자세히 조사하고 매일 장시간 동안 지도와 
차트를 샅샅이 살펴봤다. 목표는 필리핀의 주권에 대한 
가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계획을 
계발하고 전장에서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시나리오를 실행하고 워(war) 게임을 통해 훈련 기간 
동안 계획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필리핀군 합동 및 연합 훈련소 소장 마이클 로기코
(Michael Logico) 대령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참모 

훈련으로 알려진 지휘 통제 훈련을 통해 군이 발리카탄 
중 처음으로 실제 상황 시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참모 훈련은 외교, 경제, 정치적 요인 및 전개가 위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전략적 
맥락을 묘사했다. 로기코 대령은 "덕분에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 블랙 스완을 
발견하거나 계획과 실행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블랙 스완은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거나 보이지 않아,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참모 훈련은 계획 이상의 귀중한 가치를 입증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미국 해병대 제3해병병참단을 지휘하는 
브라이언 울포드(Brian Wolford) 준장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기서 계획이나 결과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포드 
준장은 훈련 기간 동안 미국 합동 태스크 포스 사령관을 
맡았다.

필리핀군 지휘소의 최고 책임자 에릭 에스카르차(Erick 
Escarcha) 준장은 "참모 훈련을 통해 많은 과정을 배우고, 
연이어 공급되는 데이터를 신속히 처리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모 훈련 중 필리핀 태스크 포스 
사령관을 담당한 에스카르차 준장은 "정말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포드 준장은 "비교적 간단한 문제부터 시작했지만 

발리카탄 2022 중 필리핀 해병대가 카가얀주 클라베리아 해변을 경계하고 
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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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더 복잡한 문제에 주력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우리는 임시 조직으로 모여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리카탄은 2020
년과 2021년에 대폭 축소되어 핵심 참가자 300명 만이 
참가했다. 울포드 준장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재구성하여 이전 상태로 되돌린 후 내년부터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다"라며 

"여기서 두 배 더 많이 배웠다. 젊은 해병대, 젊은 
군인, 필리핀인, 미국인 등,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일처리 
방식, 역량, 사고 과정에 노출되어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다"며 "개인적으로 다른 국가의 문제 해결 방식을 
보는 것이 매우 즐겁다. 서로 다른 상황과 지형을 가지고 
있기에, 해결해야 할 다양한 변수가 있다. 이러한 다름에 
노출되는 것은 여기에서의 계획뿐 아니라, 다른 위치에서 
계획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발리카탄 2023은 2022년 참모 훈련의 핵심 결과물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전체 훈련의 성과에 기반해 준비될 
것이다. 에스카르차 준장과 울포드 준장은 다음 훈련 기간 
중 참모 훈련 지휘 기관이 지휘소 훈련을 실행하게 할 
계획이다.

에스카르차 준장은 "미군과 필리핀군이 함께 모이는 
기회를 기대한다. 플러그 앤드 플레이처럼 간단하다"며 "
나는 이를 음악에 비유하고 싶다. 모든 음악가들은 서로를 
이해한다. 처음 만났을지라도 함께 노래하고 하모니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발리카탄은 연합 참모 조율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로기코 대령은 "발리카탄은 표면적으로는 
훈련, 합동 작전 역량,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는 플랫폼이며 
이 모든 것이 필리핀의 안보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훈련에는 다른 목적도 있다. "발리카탄을 실시하면 적에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전략적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파트너국과 동맹국이 언제나 채워줄 
것이다. 우리는 함께 훈련하며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상호 방위
발리카탄 2022에 앞서 필리핀과 미국 지도자들은 1951년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의 동맹을 발전시켰다. 2021년 7월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은 미국 
필리핀 수교 75주년 및 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을 
기념하여 마닐라를 방문하고 양국의 강력하고 변함없는 
동맹을 재확인했다. 오스틴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Rodrigo Duterte) 당시 필리핀 대통령, 델핀 로렌자나
(Delfin Lorenzana) 당시 국방부 장관, 테오도로 록신 
주니어(Teodoro Locsin Jr.) 당시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인도 태평양 지역 내 광범위한 필리핀 미국 파트너십의 
구심성을 강조했다.

만남 후 로렌자나 전 장관은 서로의 국가에서 군인의 
대우를 상세히 명시한 양국의 방문군협정을 지속할 거라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결정을 발표했다. 당시 오스틴 장관은  
"튼튼하고 복원력이 강한 미국 필리핀 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번영에 여전히 중요하다. 완전히 
복원된 방문군협정은 양국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1년 9월 로렌자나 전 장관은 오스틴 장관의 방문에 
대한 화답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70주년 동맹을 기념했다. 
그는 "이는 현재 지역 상황의 중요한 이정표로서 양국을 
결합하는 지속적인 유대를 재확인하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로렌자나 전 장관은 "이제 양국은 

필리핀과 미군이 복합 투입 훈련 중 필리핀 북부 아파리 해변에서 
상륙정으로부터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를 하역하고 있다. 
멜라니 마르티네스(MELANYE MARTINEZ) 병장/미국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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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국방 및 안보 우려와 우선 순위를 더 잘 이해하게 
됐으며 양국과 지역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이해하게 됐다"
고 덧붙였다.

일련의 고위급 회의가 이어졌다. 2021년 10월 
필리핀에서 상호방위위원회와 안보참여위원회가 소집됐다. 
곧이어 당시 필리핀군 참모총장 호세 C 파우스티노 주니어
(Jose C. Faustino Jr.)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존 아퀼리노(John Aquilino) 대장이 연합 준비 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각군에 내렸다. 이후 양국군 대표는 
상위방위조약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여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상위방위조약이 인도 태평양의 진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에차노바 소장은 포럼에 "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공통 이해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며 
“상호 조약이기 때문에 용어, 절차, 현장 구조, 구조, 교리에 
대한 공통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상호방위조약이 
발동될 경우 양국군의 교리와 상호운용성을 실제로 
검증한다"고 말했다.

통합 억제력 운영
2022년 3월 10일 아퀼리노 대장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이 지역이 직면한 과제를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다른 나라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뿌리 뽑기 위해 모든 
형태의 국력을 동원하는 전문 캠페인을 실행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증언에서 중국이 필리핀에서 필리핀 
서해로 알려진 남중국해에서 팽창주의 활동을 전개하고 
상설중재재판소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필리핀의 승소 결정을 내린 것을 
무시하는 것은 중국이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부정하는 
전형적인 예라고 말했다.

에차노바 소장은 "적은 오늘날의 위협 환경에서 회색 
지대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적의 회색 지대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핀과 미국은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고 설명했다. 회색 지대 전술은 정상적인 외교, 경제, 정치 
활동을 벗어나지만 무장 분쟁에는 못 미치는 강압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에차노바 소장은 "중국은 법의 미묘한 차이를 이용하여 
필리핀 서해를 악용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의 뉘앙스를 
위반하여 회색 선박을 보내고 있다"며 "두테르테 대통령은 
재임 중 유엔에 출석하여 매우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국제법의 일부이며 필리핀은 
필리핀 서해에서 분쟁을 해결할 때 항상 규칙 기반 질서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다국적 훈련 책임자 
겸 사령부 훈련 책임자 스콧 웨이디(Scott Weidie)
는 "상호방위조약은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이라는 
핵심 목표를 인정하지만 발리카탄은 그러한 노력이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 평화 위반이나 평화 위반 위협에 
대응하는 양자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리핀과 미국의 
핵심 노력을 대표한다"며 “사령부의 임무는 통합 억제를 
실행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 싸워서 이길 
준비를 하는 것이다. 발리카탄을 통해 필리핀과 미국은 
필요 시 즉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발리카탄 2022는 아퀼리노 대장이 합동군에 
요구한 바 있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작전하여 
주도권을 잡으라는 방향에 부합했다. 웨이디는 "태세 
노력에 협력하고 필리핀군과 미군이 위기 대응 속도를 
높이고, 상호운영성을 개선하고, 임무 효과를 강화하고, 
노력의 통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합동 작전 역량에 
집중하여 이를 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국이 필리핀에서 더욱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 
방위협력확대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에차노바 소장은 "동맹 강화는 지속적인 활동이다"라며 "
함께 싸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양국의 잠재력을 계속하여 활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술과 파트너십 입증
필리핀과 미군은 발리카탄을 통해 다양한 기술과 의전을 
실험하여 연합 및 합동 전투 능력을 향상시켰다. 미국 육군 
현대화의 중심에 있는 새로운 다중 영역 태스크 포스의 
사령관이었던 제임스 아이젠하워(James Isenhower) 
준장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싸울 때마다 우방국, 
파트너국, 동맹국과 함께 싸울 것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라며 "파트너국, 동맹국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관계와 신뢰를 구축하는 데 늘 중요하다. 

많은 경우 교훈을 공유하면 파트너국과 동맹국이 
숙련도를 높이거나 이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역량을 
구축하도록 자극이나 동기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배우는 만큼, 우리도 그들에게서 배우므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로써 동등한 자세로 임한다. 
필리핀군은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친숙하지만 
미군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필리핀군의 사고 방식, 
관점, 지역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며, 이는 
필리핀 환경에서 필리핀군을 활용하고 협력하는 방식을 
익힐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다중영역 태스크 포스는 
2022년에 발리카탄에 처음 참가했다. 양국군은 1986년 
처음 훈련을 시작했다.

일례로 발리카탄을 통해 필리핀군과 미군은 제1
열도선에 잠재적인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 반접근 
지역 거부 네트워크 같은 전략적 옵션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접근법이 네트워크의 무게 중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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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거나 적의 계층별 역량을 해체하는 것에 관계없이 
강력한 조정이 필요한 합동 전력 과제를 제시한다. 
아이젠하워 준장은 "네트워크는 전력 투사를 방지하기 
위해 구축됐다. 역량이 개발됨에 따라 다중 영역 태스크 
포스는 합동군 노력의 중요 요소가 되어, 반접근 지역 거부 
네트워크를 무력화하여 창을 만들고, 합동군이 이미 잘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며 “인도 태평양과 같은 
환경에서 전력 투사는 필수이며 전력 투사에는 기술이 
중요하다. 행동이나 기동의 자유가 없다면 지휘관에게 
전략적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아이젠하워 준장은 필리핀의 영토 방어 요건을 
감안하면 "패트리어트는 동맹국과 파트너국을 돕기 
위해 이런 환경에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의 훌륭한 예"라고 
말했다. 장비 수송에 도움을 주었던 당시 미국 육군 제
38대공포병여단 사령관 매튜 달톤(Matthew Dalton) 
대령에 따르면, 발리카탄 중 군은 최초로 미국 해군 
상륙공기부양정을 통해 패트리어트 장비를 투입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2대를 CH-47 헬리콥터 내부에 
탑재했다. 레이더, 미사일, 발사대, 지원 차량으로 구성된 
패트리어트 체계는 최대 70킬로미터 거리에서 발사 후  
9초 내에 공격 미사일과 항공기를 추적하고 격추할 수 있다.

달톤 대령은 "루손섬 북부에 패트리어트를 배치한 
것은 인도 태평양의 모든 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시나리오의 예다. 필리핀에서 작전을 수행하여, 
양자 파트너와 협력하고, 전력 유지를 연습하고, 장비를 

강조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야전 수준의 정비를 수행할 
수 있었다"며 "대원과 지휘관은 기지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배치되었을 때만 나타날 수 있는 독특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했다"고 말했다.

필리핀군과 미군은 다른 연합 및 합동 역량과 
기술을 시험하여 군대 간 새로운 작전 개념을 증명했다. 
필리핀군과 미국 특수작전부대는 카카얀 노스 공항에서 
모의 비행장 점령 훈련을 통해 HIRAIN으로 알려진 고속 
침투와 더불어 HIMARS로 알려진 고기동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배치하는 전술과 절차를 연마했다. 미사일 기반 
HIMARS는 현장에 투입되면 표적을 타격한 후, 신속히 
항공기에 적재되어, 적이 응사하기 전에 지역을 떠난다. 
HIMARS는 연안에 배치되어 해상 표적을 타격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발리카탄 기간 동안 필리핀군과 미국 특수작전부대는 
다중 영역 복합 작전에 참가하여 폭력적인 극단주의 
조직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선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운용성과 실험을 늘렸다. 필리핀군과 미국 
특수작전부대는 표적을 제거하고 폭력적인 극단주의 
조직에 대응하는 역량을 근접 적대 환경에 통합했다. 공중 
영역 내에서 전투 항공 관제사는 105밀리미터 야포와 미국 

필리핀 해병대가 훈련 중 상륙 강습 차량을 기동하고 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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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당사국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제 평화, 안보, 정의를 위험에 

빠트리지 않고 당사국의 국제 관계가 유엔의 목적에 불일치하는 방식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하여 국제 분쟁을 해결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은 본 조약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별 및 

공동 자력 구제 및 상호 원조를 통해 무력 공격에 저항하는 개별 및 집단 역량을 

유지하고 개발한다.

제3조 당사국은 외교부 장관 또는 차관을 통해 본 조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과 

태평양에서 외부 무장 공격에 의해 당사국의 영토 보존, 정치적 독립성 또는 안보가 

위협받을 때마다 수시로 협의한다.

제4조 당사국은 태평양에서 당사국에 대한 무장 공격이 자국 평화와 안전에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헌법 절차에 따라 공통 위험에 대응할 것임을 선언한다. 

모든 무장 공격과 그에 따른 모든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즉시 보고한다. 

그러한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종료된다.

제5조 제4조의 목적을 위해 당사국에 대한 무장 공격은 당사국의 대도시 또는 

태평양 사법권 내 섬 영토, 태평양 내 군대, 공공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무장 

공격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6조 본 조약은 유엔 헌장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나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유엔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7조 본 조약은 필리핀과 미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비준되며 마닐라에서 양국 

간에 비준서가 교환될 때 발효된다.

 

제8조 본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유지된다.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통보한 지 

1년 후에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

출처: 필리핀 하원 입법 도서관

공군 AC-130의 30밀리미터 포와 정밀 
유도탄을 바하사 사격장으로 발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것은 AC-130이 
필리핀에서 필리핀군의 근접 항공 지원 
훈련을 지원한 첫 사례다. 

포트 막사이사이와 루손 전역에서 
있었던 지상 특수작전부대 훈련 
이벤트는 비재래식 및 비정규 전술에 
대한 세대 간 지식을 바탕으로 구축되어 
특수작전부대 기술과 필리핀군 및 
미군의 상호운용성을 더욱 연마했다. 
연합군은 코레히도르섬 침투 및 탈환을 
포함하여 동부 루손 전역에서 복합 
표적을 처리했다. 팔라완 해상에서 
필리핀군 해군 특수작전그룹, 
오스트레일리아 코만도, 미국 해군 
SEAL을 비롯한 다국적 특전팀은 해양 
차단 훈련을 통해 필리핀해의 가스 
및 석유 플랫폼을 공중과 해상에서 
침투하는 훈련으로 마무리했다.

미국 태평양 육군과 다중 영역 
태스크 포스는 필리핀군과 또 다른 
새로운 안보 부문에서 협력하여, 중부 
루손의 포트 막사이사이에서 고고도 

상호방위조약 
필리핀과 미국은 1951년 8월 30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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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을 띄워올리고, 해양 영역 인식을 지원하고 다중 
영역 작전에 기여하는 성층권 역량을 시험했다. 
양국군은 상업용 항공기의 비행 고도보다 훨씬 높은 
해발 1만 5000미터에서 2만 1000미터까지 무인 
풍선을 띄웠다. 풍선은 감시 영상 등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스텔스 공중망 같은 다양한 방위 가능성을 
제공하고 전자전 역량을 강화했다. 

발리카탄은 즉석에서 또는 훈련의 일환으로 수많은 
성공적인 기술 응용과 성과를 달성하며 필리핀군과 
미군에 정기 실험의 가치를 보여주었다. 아이젠하워 
준장은 "빠른 반복은 정말 중요하다. 파트너국, 
동맹국과 함께 더 많이 훈련할수록, 합동군으로서 
싸우고, 다양한 잠재력을 달성하고, 앞으로 전투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더욱 편해지고, 미리 
실험하고, 미리 훈련하고, 정교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실행하여, 양국 간 상호운영성과 자신감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고 말했다.

동력 확보
발리카탄 2022는 발리카탄 2023에서 더욱 복잡한 실험 
역량과 더욱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일례로 달톤 대령은 제38대공포병여단이  
"대공 및 공중 통제 작전에서 구축한 뛰어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훈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달톤 대령은 "발리카탄 2023에서 필리핀군의 제580
항공관제경보비행단과 제960대공미사일그룹을 포함한 
필리핀 공군 대공 사령부와 훈련 및 통합을 논의했다. 
이번 훈련은 제38대공포병여단이 처음으로 파트너와 
협력하여, 새로운 우정을 쌓고, 교차 훈련하고, 역량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분쟁 시 
협력하여 신뢰할 수 있고, 민첩하고, 치명적인 대응 
사격을 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2022년 훈련 중 필리핀군 미군 간 관계가 크게 
성장함에 따라 발리카탄은 2023년에 더욱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모든 면에서 양국의 상호방위조약과 
군사 동맹에 대한 의지는 발리카탄 기간 중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맘푸스티 대령은 "올해 발리카탄은 
필리핀군에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2년 간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열린 이번 발리카탄을 통해 양국은 훈련과 
현재 상황의 간극에 관계없이 양국군이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유연하고, 상호운용할 수 있고,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공통 역사와 우정에 대한 
오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o

2022년 3월 미국 해병대 CH-53E 슈퍼 스탤리온 헬리콥터가 필리핀  
북부 아파리 해변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을 투입하고 있다.   
칼라한 모리스(KALLAHAN MORRIS) 병장/미국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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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일러스트레이션

베일 
벗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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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6년 스프래틀리제도 내 인공섬에 전초 
기지를 완공하면서 남중국해 전역의 평화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는 쪽으로 초점을 전환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 요소는 중국 공산당의 해양 민병대 
확대다. 해양 민병대 선박은 표면적으로 상업 조업에 
참가하지만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중국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사법 기관 및 군과 함께 활동한다.

랜드사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인민군 해양 민병대라고 
부르는 이 조직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주권 주장을 
강화하는 중국의 전략에서 맡은 바 역할이 있다. 해양 
민병대는 다른 선박에 대한 벌떼 전술 등의 전술을 
사용하여 다른 국가의 합법적인 주둔과 영유권에 도전한다. 

스프래틀리제도 내 중국의 전초 기지 인근에서 해양 
민병대 선박은 중국 사법 기관과 협력하여 중국이 이른바 9
단선이라는 명목 아래 모호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널리 거부되고 있는 지역 내에서 동남아시아 영유권 주장국의 
조업과 탄화수소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중국은 해양 
민병대의 상업 어선단이라는 표면적인 정체성을 활용하여 
의혹 제기시 강력하게 이를 부인하고,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해양 민병대를 통해 영유권 주장국을 압박할 수 있다. 

해양 민병대의 회색 지대 전술은 강압이 국제법에 
근거한 해양 질서를 방해하거나 분쟁의 관리나 평화적인 
해결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는 데 관심이 있는 국가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다른 영유권 주장국은 중국 
선박의 수와 양에 대적할 해양 역량이 부족하다. 해양 
강압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다른 강대국은 역량이 
떨어지는 해군 장비만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표면적으로는 어선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선박에 사용할 
경우 상황을 악화시키고 실용적이지 못할 수 있다.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공세적인 행동을 막고 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해, 본 분석은 중국 해양 민병대의 불확실성과 
사실 부인의 특성을 드러내는 데 주력한다. 분석 결과는 
해양 민병대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여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활동하는 중국 어선 대부분의 목적이 
상업적이 아니라 정치적이라는 것을 밝힌다. 

그러나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활동하는 행위자의 
오픈소스 중국어 연구, 원격 감지 데이터, 해양 순찰은 
해양 민병대를 노출시키고 회색 지대 전력으로서 해양 
민병대가 갖는 효력을 줄이는 힘을 갖는다. 

중국 해양 민병대의 어제와 오늘
현대에 중국이 해양 민병대를 사용한 것은 베트남으로부터 

파라셀제도를 빼앗기 위해 어선을 사용한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5년 하이난성 탄먼 마을의 해양 
민병대 창설과 1988년 스프래틀리제도에 중국의 첫 번째 
기지 건설 등 1980년대의 여러 사건이 해양 민병대가 그후 
수십 년 동안 활발히 활동하는 초석이 됐다. 

해양 민병대는 2000년대에 공세 가담을 늘리며 여러 
미국 해군 함정의 항해를 물리적으로 방해했다. 이러한 
상황은 2012년 중국이 스카버러사주를 점령할 때는 물론, 
2014년 베트남 해역에 중국 석유 시추선을 배치할 때 
해양 민병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2010년대 초반까지 
계속됐다. 

2016년 이후 해양 민병대 선박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지속적으로 스프래틀리제도에 배치됐다. 해양 민병대는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과 여러 석유 및 가스 대립 시 중국 
사법 기관과 함께 행동하고, 대상 지역의 대규모 배치에 
참가했다. 가령, 2018년 필리핀이 점령한 티투섬 인근에 
약 100척이, 2021년 초 사람이 살지 않는 휘트선암초에 약 
200척이 집결했다. 

남중국해의 해양 민병대는 중국의 광둥성과 
하이난성에 위치한 10개의 항구에서 활동한다. 원격 감지 
데이터에 따르면 스프래틀리제도에는 해양 민병대 선박 
약 300척이 항상 활동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는 
중국 해양 민병대 선박은 대부분 전문 해양 민병대 어선과 
스프래틀리 백본 어선의 두 종류로 분류된다. 전문 해양 
민병대 어선은 해양 민병대 업무 전용 기금에 따라 설계, 
조직, 개조 또는 운영된다. 반면 스프래틀리 백본 어선은 
길이, 배수량, 출력 요건을 충족하는 중국의 국내 어선으로 
이루어진 하위 집단으로, 이들은 중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프래틀리제도에서 활동한다. 

전문 선박은 일반적으로 명백한 군사적 특징을 
포함하는 규격에 따라 제작되지만 스프래틀리 백본 어선도 
강철 선체로 구성되고 길이도 최소 35미터이며 55미터를 
넘는 경우도 많다. 전문 해양 민병대와 스프래틀리 백본 
어선은 모두 중국의 주권을 주장하기 위해 대규모로 
배치되어 다른 나라 선박의 접근을 거부하지만, 중국측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더욱 공세적인 작전에는 전문 
해양 민병대 선박이 우선 사용된다. 

중국 해양 민병대 활동은 여러 국제법 원리를 
위반한다.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다른 영유권 
주장국들의 합법적인 활동을 불법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은 
유엔해양법협약과 관습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발생시켜 상대 선박을 방해하려는 

중국 해양 민병대 실체 분석
그레고리 B 폴링(GREGORY B. POLING), 타비사 그레이스 말로리(TABITHA GRACE MALLORY), 해리슨 프레탯(HARRISON PRÉTAT), 고등국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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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전한 기동은 국제해사기구의 해상충돌방지규정을 
위반한다. 

해양 민병대 선박 식별 
해양 민병대 활동을 가장 간단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중국의 공식 자료나 국영 매체의 보도 내용을 

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양 민병대 선박을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해양 
민병대의 지속적인 확인에는 원격 감지 데이터와 전통적인 
현장 보고가 뒷받침하는 행동 기반 식별이 가장 유망하다. 

현장 사진과 동영상은 물론 선박자동식별시스템의 
데이터 컬렉션은 해양 민병대 선박을 직접 식별하고 
행동을 기록하는 데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는 
후속 연구 기회를 주고 해양 민병대의 규모, 범위, 활동을 
광범위한 청중에게 공개하여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업 위성 사진과 선박자동식별시스템 데이터는 해양 
민병대 배치를 식별하고 추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알려진 해양 민병대 선박과 항구를 연계하는 것은 대규모 
정부 보조금이 스프래틀리 백본 어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박의 강력한 지표로서 추가 연구를 
보증한다. 특히 승조원 10명 미만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활동하는 50미터 이상의 선박도 추가 조사해야 한다. 

남중국해의 행위자가 제공하는 지속적인 보고 노력과 
오픈소스, 중국어 자료, 원격 감지 데이터를 사용한 추가 
연구를 연계하면 해양 민병대를 완벽하게, 또 현실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 해양 민병대 활동
지난 10년 간 국제 관심이 남중국해로 옮겨가기 전, 중국 
해양 민병대는 서방 학계의 주요 초점이 아니었다. 해양 

민병대의 사용과 구성은 지난 10년 간 변화하고 확대됐다. 
해양 민병대가 최근 여러 사건에 개입됐다는 국제 언론의 
보도로 학계의 관심이 증가하며, 해양 민병대가 최근 
현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양 민병대를 처음 사용한 것은 적어도 40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후 해양 민병대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10년간 
중국이 9단선 내 해역을 장악하려고 전례 없이 노력함에 
따라, 2016년 국제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민병대의 
규모와 활동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이 이끄는 해양 민병대가 
중국의 더욱 공격적인 남중국해 전략에서 선봉이 됐다는 
첫 징후는 2014년 5월에 나타났다. 같은 달, 베트남은 
파라셀제도를 지나는 석유 시추선 하이양 시유 981호와 서비스 
선박 3척을 발견했다. 석유 시추선은 확실한 영유권 분쟁 
해역인 베트남의 리손섬에서 동쪽으로 120해리(220킬로미터), 
하이난에서 남쪽으로 180해리(333킬로미터) 지점에 정박했다. 
중국 해양안전국은 8월 중순까지 석유 시추선이 해당 지역에서 
탐사 시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베트남은 즉시 사법 기관 
선박 6척을 출동시켜 석유 시추선의 작업을 막았다. 중국은 40
척의 인민해방군 해군, 해안경비대, 민병대 선박으로 구성된 
전력으로 이에 대응했다. 석유 시추선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는 
인민해방군 해군이, 베트남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가장 먼 
곳에는 해양 민병대가 배치되어 동심원을 구성했다. 

양측은 총을 발사하지는 않았지만 의도적인 충돌과 
고압 물대포 등 방식의 폭력을 많이 사용했다. 2014년 5
월 중순 베트남은 중국이 해당 해역에 선박 130척을, 
중국은 베트남이 60척을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은 수적으로는 물론 성능 면에서도 열세였다. 
중국 해안 경비대 함정은 베트남 함정보다 크고 무장이 
우수했다. 또한 대치 상태에 동원된 선박 중 다수를 
차지했던 중국의 대형 강철 선박은 베트남의 목재 
선박을 압도했다. 중국 선박과의 충돌로 베트남 어선이 
침몰했지만 승조원은 구조됐다.

중국 어선은 조업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스프래틀리제도 내 다른 영유권 주장국의 전초 기지 
주변에 정기적으로 집결한다. 2019년 3월과 4월에 해양 
민병대 선박이 필리핀령 로이아타섬과 로이아타암초에서 
1킬로미터 내에 정박한 모습이 정기적으로 포착됐다.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와 벌칸 스카이라이트 
해양 이니셔티브의 연구에서도 중국 해양 민병대 선박이 
특히 스프래틀리 유니언 뱅크 구역 근처에 자주 집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선박 중에서도 휴즈 및 존슨 암초의 
중국 전초 기지 인근에서 활동하고, 콜린스, 랜즈다운, 
그리어슨암초와 신 코우섬에 접근하며 도발한 유에 마오 
빈 유 선단의 9척이 특히 두드러졌다. 이들 선박은 유니언 

필리핀 정부 관계자가 2019년 6월 남중국해에 정박 중에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으로부터 들이받힌 어선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선박은 
필리핀 어부 22명을 버리고 달아났고, 이후 어부들은 베트남 선박에 의해 
구조됐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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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에 집중하는 중국 해양 민병대의 선봉인 것으로 
보인다. 

이때까지 중국 해양 민병대와 다른 행위자 간 폭력은 
위험한 기동과 가끔 발생하는 충돌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9년 6월 필리핀 어부가 사망 직전까지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에 마오 빈 유 42212호는 밤에 리드 뱅크에서 
정박 중이던 F/B 젬-베르와 충돌하여 침몰시켰다. 중국 
선박은 충돌 후 불을 끄고 도망쳐, 필리핀 선박의 어부를 
익사하게 내버려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지나가던 
베트남 선박이 어부를 구조했다. 유에 마오 빈 유 42212호가
해양 민병대 선박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와 고등국방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이를 입증하는 상당한 증거가 발견됐다. 본 분석 결과도 
그를 강력히 뒷받침한다. 

해양 민병대는 최근 석유 및 가스 대치 상황에도 
참가했다. 해양 민병대는 2019년 말과 2020년 초,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해역에서 각각 수개월에 걸쳐 중국 
해안 경비대와 함께 중국 국립 조사선 하이양 디쯔 8호의 
활동을 호위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선박이 정확히 모두 몇 
척이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선박 
40~80척이 참여했고, 해안 경비대와 인민해방군 해군도 
있었지만 해양 민병대가 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해양 민병대의 최근 기록에 따르면 스프래틀리제도의 
배치 패턴은 여러 번 진화를 거쳤다. 2017년 말과 2018년 

영유권 분쟁 중인 스카버러사주에서 중국 해안 경비대 함정이 중국 어선 
근처를 순찰 중이다.  로이터

말 사이, 스프래틀리제도에 상시 배치된 해양 민병대 
선박의 수는 약 300척으로 증가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수비 및 미스치프암초의 항구에 한 번에 몇 주씩 
정박했다. 2018년 12월 후 해양 민병대는 더욱 넓게 
퍼져 티투섬 주변에 가장 많이 집결했다. 2020년 초 
해양 민병대는 휘트선암초를 중심으로 유니언 뱅크에 
대규모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선박 수는 2020년 5월에 
100척에 도달한 후 감소했다가, 이후 2020년 말에 다시 
200척에 근접할 정도로 대폭 증가했다.

스프래틀리제도 내 해양 민병대는 2021년 4월 이후 
감소한 후 유동적인 변화를 보였으나 더 작아지지는 
않았다. 같은 달에 휘트선암초의 선박 대부분이 인근 
휴즈암초로 이동하며 그곳의 선박 수가 150척을 넘었다. 
또한 상당수의 선박도 중국의 게이븐암초 기지와 
베트남의 나미이트섬 기지를 포함하는 북쪽의 티자드 
뱅크로 이동했다. 2021년 5월 휴즈암초의 거의 모든 
선박이 티자드 뱅크로 이동하며 그곳의 선박 수가  
230척을 넘었다. 한 달 후 선박 대부분이 유니언  
뱅크로 복귀하여 휴즈암초 주변에 머물렀다. 2021년  
6월 중순까지 휴즈암초 주변에는 약 240척, 게이븐암초 
주변에는 70척의 선박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018년 8월 이후 해양 민병대 선박 약 300척이 
스프래틀리제도 주변에 대규모로 배치되어 중국의 
인공섬에서 물류 지원을 받고 있지만 해당 항구에  
더 이상 정박하지는 않고 있다.

전문 해양 민병대 어선과 스프래틀리 백본 어선 비교 
전문 해양 민병대 어선과 스프래틀리 백본 어선은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중국의 주권을 주장하고, 특히 
최근에 대규모로 집결하여 다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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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의 가려진 항해
포럼 스태프

오늘날 중국군에 의한 해양 확장은 15세기 명나라 시대에 인도 태평양을 

건너 아프리카로 떠났던 정화의 항해를 연상시킨다. 정화는 중국 

해군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로서, 몽골제국의 변방에 위치했던 윈난 

지역에서 현재 위구르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앙아시아의 

무슬림 가문에 태어났다. 

명나라 군대는 어린 정화를 붙잡아 환관으로 만들고 향후 영락제가 

되는 연왕의 시중을 들게 했다. 이후 영락제는 반란을 일으켜 정당한 

황제인 조카를 폐위시키고 황위를 차지하여 최고 권력자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당성 문제가 발생했고 영락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열과 

정치 선전을 사용했다. 그는 전 황제의 기록을 폐기하라고 명령하고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정치 선전을 도입했다. 

이 시대의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인 정치 선전은 보선, 즉 "보물선"

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중 일부는 당시까지 건조된 선박 중 가장 놀랍고 

거대한 목선이었다. 중국 기록에 따르면 보물선의 길이는 120미터를 

넘었으며, 이는 축구장보다 긴 길이다. 보물선은 수백 척 선박의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말 수송선, 물 수송선, 무기고선, 갑판에 흙을 깔고 

감귤 나무를 심어 수천 명의 병사와 선원들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한 

선박도 있었다. 

중국의 정치 선전은 정화 원정대를 15세기 일대일로 캠페인처럼 

중국의 자애로운 국제 우호와 윈윈 협력의 대표적인 예로 묘사하지만 

실상은 그처럼 간단하지 않다. 

정화 원정대의 진짜 목적은 영락제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중국 역사에서 정치적 정당성은 사대 제도와 맞물려 있다. 

중국인이 아니라면, 중국의 조공제도를 무역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종속국들은 황제에게 그들 나라의 값진 물건과 

이국적인 동물을 조공으로 바쳐야 했고, 황제는 이에 대한 답례로 비단, 

차, 도자기 같은 값비싼 중국 제품을 하사했다. 중국 정부는 조공제도를 

황제의 우월한 정치적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보통 중국과의 특이한 무역 의례로 여긴다. 

사람들은 중국의 고대 조공제도 그리고 현대의 중국 정권과 일대일로 

정책의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의 주도 

아래 만들어진 국제 협력용 일대일로 포럼을 많이 비교한다. 

항구에 당도하여 황제의 선물을 공개하는 정화 함대는 눈부시게 화려한 

광경을 연출했다. 정화는 중국으로 돌아오며, 방문국의 현지 농산물, 

정부 관료 또는 왕족을 중국에 데려와 황제에게 절하게 하고 전 세계 

백성들이 영락제를 "천하"의 합법적인 통치자로 인정했다고 황제에게 

보고했다. 

정화는 쿠빌라이 칸과 같은 이전 황제들에게 공물을 바쳤던 

지역 통치자들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일부 인도 태평양 지도자들이 

조공제도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자 정화 함대는 인도네시아 통치자를 

납치하고 스리랑카 왕국을 무너트리는 등 군사 분쟁과 정치 간섭을 

자행했다.  

정화 함대는 중국의 기술, 항해, 경제, 군사력을 과시했지만 중국은 

함대에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관료들이 비용에 비해 정치 선전 

효과가 떨어진다고 주장하자 함대를 폐기했다. 함대는 중국이 경이로운 

것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지만 때로 선물에는 위험이 

숨어 있다. 때로 대부분의 세계에서 무역이나 외교로 여겨지는 것들이 

중국에서는 공물이나 복종으로 간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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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어장과 암초 접근을 거부하는 등 종종 동일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에는 차이점이 있다. 2017년 
타이산시 해양수산부는 스프래틀리 백본 어선 소유주와 
회동하고, 그들에게 "특별 지정 해역"에서 활동하며 "국가 
해양권과 국익을 지키고 주권을 선언"하는 "정치적 책임"
을 상기시켰다. 같은 자리에서 스프래틀리 백본 어선 
소유주들이 주요 대외 사건을 일으키지 말라는 지시를 
받음에 따라, 어선 충돌, 외국 군함의 항해 방해 또는 기타 
물리적 충돌 같은 더욱 공격적인 활동은 주로 전문 해양 
민병대 어선에 부여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전문 해양 민병대 어선에 더 큰 책임이 부여된 것은 
무기 저장 시설과 대형 물대포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이들 어선의 설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하지만 
스프래틀리 백본 어선도 군사 작전과 통합을 위한 잠재 
능력을 유지한다. 광둥성 어업 전문 협동조합이 소유한 
스프래틀리 백본 어선의 고용 계약에 공개된 바와 같이, 
어선은 연중 특수 해역에서 활동하고 정박하며, 훈련 및 
주권 방어에 참가하고, 전투 중 필요 시 인민해방군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승조원은 선박이 정박하는 
스프래틀리제도 내 중국 전초 기지의 항구나 선박 내부 
구조물을 선장의 허가 없이 촬영할 수 없다. 스프래틀리 
백본 어선에는 전문 해양 민병대 어선과 상이한 유형의 
정부 지원이 제공된다. 

공식적으로 명명된 해양 민병대 선박과 스프래틀리 
백본 어선이 이렇게 명확히 구분됨에 따라,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중국은 이를 강력히 부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스프래틀리 백본 어선에 주어진 전투 중 
인민해방군 지원 의무와 중국의 주권 수호 시 명백한 
정치적 책임과 역할을 고려하면, 스프래틀리 백본 어선은 
합리적인 군대 정의에 명확히 부합한다.

군사 활동의 오픈소스(Open-Source) 확인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금까지 중국 해양 민병대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가로막았던 수많은 의심을 잠재울 
것이다. 해양 민병대는 비밀이 아니다.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수많은 중국 정부 문서, 언론 보도, 학술 
논문, 기타 자료에서 해양 민병대가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해양 민병대는 무기 저장 시설 등의 
군사 기능을 갖춘 선박에서 활동하는 군인인 전문 
민병대는 물론, 스프래틀리 백본 어선처럼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중국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 개조 또는 제작된 크고 강력한 민간 어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활동은 현지 행위자에게 군사 
규격에 부합하는 선박을 건조하고 필요시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중국 사법 기관과 해군을 즉시 도울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부 보조금을 통해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다. 민병대 선박 배후의 기업 구조는 
최종 소유자를 숨기기 위해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고,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선박이 귀환하는 곳의 
현지인과 연결되어 있다. 하이난성의 전문 기업이 
운영하는 전문 선단을 제외하고 해양 민병대 선박의 
소유권은 많은 기업 사이에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해양 민병대의 전반적인 탈중앙화 특성을 
반영하며, 지난 10년 동안 대규모 정책 장려금이 보낸 
신호에 반응한 현지 단체와 기업이 관련되어 있다. 

 해양 민병대 선박을 확실히 식별하는 수단으로 
중국 정부 기관과 기업의 관련성은 불완전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특히 다른 해양 민병대 지표가 있을 경우 
그러한 관련성을 가진 선박을 조사할 가치가 있다.  o

1999년 2월 촬영된 상단 사진과 2022년 3월에 촬영된 사진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의 미스치프암초에 있는 중국 구조물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존 C 아퀼리노(John C. Aquilino) 대장은 
분쟁 해역에 건설한 인공섬을 군사 기지로 바꾸지 않겠다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약속과는 달리, 중국이 최소한 인공섬 세 곳에 대함 및 대공 미사일 
시스템, 레이저 및 재밍 장비, 전투기를 설치하여 완전히 군사화했다고 
말했다.  AP 통신

이 기사는 2021년 11월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와 고등국방연구소가  
《중국 해양 민병대의 장막 거두기》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표한 보고서를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한 것이다. 
보고서 전문 참조 주소: https://www.csis.org/analysis/pulling-back-curtain-chinas-maritime-mili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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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전쟁

중국이 물을 무기화하는 방법
브라마 첼라니(BRAHMA CHELLANEY)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31IPD FORUMFORUM

중국 공산당 정부는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서 
확보한 영향력을 무기화할 의향을 보여주고 
있다. 희토류 광물의 세계 공급 독점과 거대한 

국제 대출 계획은 그 대표적인 예다. 현재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5퍼센트에 달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모든 채권국 
같은 주요 대출 기구를 압도하고 있다. 

중국은 전략적 목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무역, 금융, 주요 의약품 및 의료 장비, 광물, 관광 수입에 
대한 다른 나라의 중국 의존도를 장려하고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강압적인 도구에는 비공식 수출입 제한 및 기타 
비관세 장벽, 소비자 불매운동, 중국인 단체 관광 제한은 
물론 조업 접근 차단 등이 있다.

이제껏 국제 규칙을 악용해온 중국의 과거를 고려하면, 
시진핑(Xi Jinping) 주석이 이끄는 중국이 주저 없이, 
인도 태평양의 생명을 창출하고 또 지탱하는 자원인 물을 
무기화하고 있는 것은 결코 놀랍지 않은 일이다. 현재 
물부족은 인도 태평양의 향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강압적인 수력 패권
중국은 건국 직후 신장과 티베트를 합병하며 국토를  
두 배 이상 늘리고 면적 면에서 세계 4위 국가로 부상했다. 
중국이 풍부한 수자원의 티베트고원을 합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지정학적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중국이 그 합병을 통해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과 국경을 맞대게 된 것이 그 이유인 것은 
아니다.

티베트는 인도 태평양의 10대 강 체계의 근원지이며, 
이는 티베트 합병으로 지역의 수자원 지도가 사실상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현대에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자원 패권국으로 
부상했다. 

현재 중국은 티베트고원 국경 인근에 건설한 대형 댐을 
통해 하류 국가에 대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중국 본토를 
포함한 12개국의 약 10억 인구는 풍부한 물고기에서 얻는 
단백질을 비롯해, 티베트에서 발원한 강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물에 대한 중국의 갈증은 1인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물이 부족한 인도 태평양의 담수 문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물로 인해 중국과 강을 따라 위치한 이웃 국가와의 관계가 
새롭게 분열되고 있다. 이러한 분열은 중국이 댐 건설의 
초점을 댐이 포화된 중국 내 강에서 소수 민족의 고향에서 
발원해 국경을 건너 흐르는 국제하천으로 옮기면서 
명백해졌다.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로 흐르는 아무르강, 일리강, 
이르티슈강의 3대 국제하천만이 티베트고원 밖의 중국에서 

힌두교 신자들이 차트 푸자 축제 중 인도 구와하티의 브라마푸트라강변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다. 중국은 이곳에 슈퍼댐을 건설하여 국제하천 흐름을 
조작하려 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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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그 프로젝트
제안된 중국 댐은 최대  
60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예정으로, 이는 중국 
중부의 세계 최대 산샤댐보다 
발전 용량이 약 3배 더 많은 
수준이다.

*1기가와트 = 1000메가와트

중국

인도

인도

아루나찰프라데시

분쟁 국경

장무댐
510메가와트 용량

우농롱

다화차오

먀오웨이

강 유역

완공/가동 중인 댐

공사 중인 댐

계획 중인 댐

공궈차오

샤오완

다차오산

다카

구와하티

루앙
프라방

시엠립

라싸

누오자두

징훙

간란바

팍벵

팍레이

사나캄

만완

리디
투오바

황덩

그레이트
벤드

야룽장포강

벵갈 만

메콩강

메콩강

브라마푸트라강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태국

티베트

중국의 메콩강
주류 댐

중국은 총 470억 입방 미터 이상의 물을 저장하고 21
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상류 댐 11개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댐의 파괴적인 경제 및 
환경 효과는 하류 수천만 명의 생업인 어업과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브라마푸트라강 
댐 프로젝트

중국이 브라마푸트라강에 슈퍼댐 건설을 
계획하면서 인도와 방글라데시 하류에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출처: 스팀슨 센터, 그래픽뉴스

시앙강
인도는 인도 국민들이 
메도그댐에서 내려온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국이 
대부분을 "남 티베트"라고 
주장하는 아루나찰프라데시에 
10기가와트 댐을 건설할 
계획이다. 인도가 새 댐을 
건설하면 하류 주민에 대한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잠무댐은 티베트 

브라마푸트라강의 첫 번째  
수력 발전 프로젝트로서  
2014년 가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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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다차오산

프놈펜

호치민

시엠립

누오자두

징훙

간란바

루앙프라방

사야불리

빡촘

반코움
푸노이

돈사홍

스퉁트렝

삼보르

만완

남중국해

캄보디아 베
트
남

포
럼

 일
러

스
트

레
이

션

라오스와 맞닿아 있는 태국 농카이주의 상콤 지구에 있는 메콩강의 2019년 항공 
사진은 한때 수량이 풍부했던 태국 북부의 수로가 중국과 라오스 상류에 있는 
일련의 댐 때문에 어떻게 얇고 탁한 물줄기로 변했는지 보여준다.   AFP/GETTY IMAGES

발원한다. 참고로 중국이 티베트고원을 합병한 것은 고원의 
풍부한 물과 광물 자원이 큰 이유였다. 중국이 일리강에서 
물을 끌어오며 그 면적이 약 1만 8000제곱 킬로미터에 
달하는 카자흐스탄 최대 호수 발하슈가 인간이 만든 환경 
재앙의 상징이 된 제2의 아랄해가 될 위기에 빠졌다.

또한 티베트에서 발원한 국제하천에 중국이 대형 댐을 
다수 건설하면서 막대한 환경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전 세계의 대형 댐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댐을 보유한 중국은 인도 태평양의 공통 수자원에 대해 
제도화된 협력을 구축하는 데 주요 장애물로 떠올랐다.

국제하천의 흐름을 관리하는 중국의 
프로그램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국가는 메콩강과 
티베트족에게 야룽짱포강으로 알려진 브라마푸트라강 
같은 강의 최하류 국가들이다. 브라마푸트라강은 
방글라데시의 가장 큰 담수원이다. 한편, 베트남은 
티베트고원의 가장자리에서 발원한 두 강, 즉 북부 
베트남의 주요 수로인 홍강과 남부 베트남의 대표적인 
강인 메콩강의 하류에 위치한다. 

역사적인 경쟁국 인도와 파스키스탄 간 공유 조약을 
비롯하여 많은 주변국이 양자 수자원 조약을 체결한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은 수자원 공유 개념이나 공통 수자원의 
합동 규칙 기반 관리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하류국과 수자원 공유 조약 체결을 거부한다.

중국은 정수(standing water)와 유수(flowing water)
가 그 물이 위치한 국가의 주권에 전적으로 따른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필요 시 공유 수자원을 전용(轉用)하는 
권리를 비롯하여 국제 국경에 위치한 자국 수자원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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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태평양의 수많은 주요 강의 발원지이자 자원이 
풍부한 티베트고원에서 양이 풀을 뜯고 있다.  AP 통신

본래 이 원칙은 약 100년 전에 수립되어 지금은 
폐기된 미국의 악명 높은 하몬주의에서 구체화됐다. 
하몬주의는 미국이 국제법에 따른 공유 수자원에 대해 
의무가 없고 미국이 필요한 만큼 공유 수자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한 당시 미국 법무부 장관 
저드슨 하몬(Judson Harmon)에서 이름을 가져왔다. 
미국은 하몬주의에도 불구하고 1906년부터 1944년 
사이에 멕시코와 수자원 공유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은 공유 수자원을 규제하는 1997년 유엔 협약을 
거부하면서 상류국이 국제 국경 내 자국 수자원에 
절대적인 영토 주권을 주장할 권리나 하류국에 대한 
영향에 무관하게 공유 수자원을 전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하자면, 하몬주의는 그것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이미 
사라졌지만 중국에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다.

산샤댐보다 큰 댐
중국은 주변국을 종속시켜 인도 태평양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국제 관계에서 평등과 
상호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느 것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 중국 중심의 인도 태평양이 없다면, 
중국은 글로벌 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 중국은 인도와 
일본을 지역 내 잠재 경쟁국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인도를 견제하는 데 담수 카드를 
사용하고자 한다. 일본은 중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어 이 카드를 일본에 사용할 수는 없다.

중국은 인도에 맞서 메콩강 유역 전략을 되풀이하려 
한다. 중국은 메콩강에 대형 댐과 저수지를 건설하여 
하류국의 생명줄인 메콩강의 국경 간 흐름을 통제했다. 
중국은 수자원 문제를 이용해, 하류국들을 지정학적 
고위험 포커 게임으로 효과적으로 끌고 갔다. 

중국은 메콩강에 11개 대형 댐을 건설하여 동남아시아 
대륙 대부분의 수돗물을 끊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이로 인해 하류국은 담수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국의 "선의"에 의존하게 됐다.

중국과 인민해방군은 이와 비슷하지만 더욱 
다차원적인 전략으로 인도를 통제하려 한다. 중국의 
대인도 활동에는 국경 간 강 흐름을 변경하고,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분쟁 중인 히말라야 국경 지대를 조금씩 
차지하는 것을 비롯하여 간접 전쟁 요소가 두드러진다. 
중국의 영토 수정주의로 인해 2020년 5월부터 
히말라야에서 중국군과 인도군 간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며 
충돌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양국의 충돌이 전면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2021년 3월 중국의 형식적인 의회는 인도와의 군사적 
대립 속에 세계 최초로 브라마푸트라강에 슈퍼댐을 
건설하는 결정을 비준했다. 슈퍼댐은 군사력이 집중된 
티베트의 중국 인도 국경 근처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길고 깊은 계곡에 건설될 것이다. 

브라마푸트라강은 히말라야산맥을 U자 형태로 
감싸며 티베트에서 야룽장포대협곡을 이루고, 고도 
2800미터 이상에서 인도 범람원으로 떨어진다.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지역 중 하나인 
야룽장포대협곡에는 세계 최대의 미활용 수자원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다. 

슈퍼댐은 중국이 양쯔강에 건설한 세계 최대 산샤댐을 
압도하고 매년 약 3배의 전기를 생산할 것이다. 

잦은 지진 활동으로 유명한 지역에 슈퍼댐이 건설되면 
인도 하류 지역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물 폭탄"이 될 수 
있다. 2020년 8월 기록적인 홍수로 세계 최대 산샤댐에 
붕괴 위험이 발생하면서 중국인 약 4억 명이 위험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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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국은 금지된 협곡을 통과하는 전략적 
고속도로를 완공하고 인근 군사 요충지를 연결하는 
고속 열차 서비스를 시작해 댐 건설의 발판을 마련했다. 
철도와 고속도로가 생기며, 험난한 지형으로 인해 접근이 
불가능했던 오지로 중장비, 자재, 노동자를 수송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슈퍼댐을 통해 국경 간 강 흐름을 조작하고 
인도 하류의 아루나찰프라데시주에 대해 오랫동안 
주장해온 영유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수자원을 인도에 무기로 사용하려 하며, 그러한 
결정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에 미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기꺼이 무시한다. 더불어 해당 지역은 
티베트족에게 성지로서 그곳의 산, 절벽, 동굴은 티베트 
수호신 도르제 파그모의 몸을, 브라마푸트라강은 척추를 
나타낸다.

그 지역에 세우려는 댐이 붕괴할 경우 국토 대부분이 
범람원과 삼각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구 밀도가 높은 
방글라데시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방글라데시 국민 
1억 6500만 명은 환경 및 기후 변화로 인한 미래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국 댐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면 
이미 수백만 명의 방글라데시 국민이 이주해 있는 인도에 
대규모의 난민이 추가 유입될 수 있다.

더욱 큰 함의
자연을 경외하는 티베트 문화는 수 세기 동안 환경 감시자 
역할을 하며 생물 다양성과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약탈적인 중국이 티베트족의 
신성한 자연을 조금씩 더럽히고 있다. 

수십 년 전 인도에게서 빼앗은 국경 지역의 골드 
러시부터 국제하천의 댐 건설 광기까지 중국은 티베트의 
천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 청나라는 티베트를 "서쪽의 보석 같은 땅"이라 
불렀다. 그 사실에서도 중국의 대규모 수자원 및 광산 
프로젝트가 티베트고원에 집중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미래를 내다보지 않은 경제 성장으로 천연 자원이 
고갈된 중국은 생태적으로 취약한 티베트고원에서 
탐욕스럽게 자원을 착취하고 있다. 티베트고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고원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가장 높은 고원이다. 브라마푸트라강에 세워질 슈퍼댐은 
고도 약 1520미터에 위치한 초대형 댐이 될 것이다.

중국이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댐 대부분은 
주로 티베트족이나 다른 소수 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진 활동이 활발한 중국 남서부에 집중되어 있다. 대형 댐 
프로젝트는 이주와 침수 문제로 민족적 긴장을 촉발한다.

하지만 하류국은 중국이 광란의 댐 건설을 통해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인도는 전쟁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에 맞서며, 공개적으로 

중국의 역량과 권력에 도전했다. 그러나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을 전 세계에 집중적으로 알리는 것 외에는 중국의 
국제하천 조작을 막을 선택지가 거의 없다.

중국의 상류 활동은 인도 국경에 갑작스런 홍수를 
일으켰고 브라마푸트라강의 대동맥으로서 청정했던 
시앙을 오염시켰다. 중국이 인도 국경 근처에 슈퍼댐을 
건설하면, 중국의 거대 댐 네트워크로 인해 가뭄 발생 
빈도가 높아진 메콩강 유역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댐은 메콩강의 연간 범람 주기를 
교란하고, 히말라야산맥에서 내려온 영양분이 풍부한 
퇴적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생물 다양성과 어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 반면, 중국은 댐 덕분에 생긴 상류 
수자원 통제권을 이용하여 하류국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은 메콩강 하류국과 수자원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말 
지역 관리 기관인 메콩강 위원회와 연간 데이터를  
더 많이 공유하기로 합의했지만, 하류국이 흐름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투명성이나 적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강 흐름 통제와 조작을 힘의 원천으로 만들면서 
인도 태평양에서 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중국은 이미 많은 주변국에 비해 금융, 무역, 
정치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은 국제하천에 대한 비대칭적 통제권을 이용하여 인도 
태평양의 수자원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o

인도 상인이 보트를 기다리며 브라마푸트라강둑을 
따라 걷고 있다.  AFP/GETTY IMAGES



포럼 일러스트레이션포럼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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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잉원(Tsai Ing-wen) 총통이 2016년 
집권하며 도입한 타이완의 신남방정책은 
전혀 새로운 정책은 아니었지만 아세안 10

개 회원국,  
6개 남아시아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비롯한 18개 주요 대상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비전을 제공한다.

경제상호의존에 초점을 맞춘 리덩후이(Lee Teng-
hui) 전 총통과 천수이볜(Chen Shui-bian) 전 총통의 
과거 남방정책과 달리, 차이 총통의 신남방정책은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교육 교류와 관광으로 범위를 
다변화하여 지역 내 타이완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것도 목표로 하는 등 폭넓은 동기를 갖고 있다.

온라인 뉴스 잡지 더 디플로매트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신남방정책은 타이완의 아시아 지역 
전략으로, 아세안의 인도 태평양 전망과 인도의 동방 
정책의 목표와 이상이 일치한다"며 "이들 구상은 
상호보완적인 경제 및 사회적 성공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남방정책의 4대 영역은 다음과 같다.
• 경제 및 무역 협력. 인프라 건설 서비스를 

수출하고, 타이완 중소기업의 대상국 진출을 
돕고, 타이완 기업에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새로운 경제 및 무역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더불어 대상국의 공급망과 국내 수요에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고 인프라 프로젝트에 협력한다.

• 인재 교류. 젊은 학자, 학생, 업계 전문가를 
위한 교환 및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인적 자원을 공유하고 파트너국의 강점을 
보완한다. 계획에는 양국 학술 교류 프로그램, 
신남방 인재 매칭 웹사이트, 타이완 기업이 
비즈니스를 등록하고 인재를 구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이 포함된다.

• 자원 공유. 문화, 관광, 의료, 기술, 농업, 
중소기업 부문에서 타이완의 소프트 파워를 

차

타이완의 정책이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남쪽을 보고
동쪽으로 행동하라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난시푸에서 훈련 중인 육군 예비군에게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사헬리 차타라지(SAHELI CHATTAR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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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기회를 
창출한다. 전략에는 농업 협력 증진, 다른 
국가와의 양방향 관광 확대, 타이완의 고품질 
의료 서비스에 신남방국 국민 유치 등이 
포함된다.

• 지역 연결. 공식 및 민간 교류를 강화하고,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갱신하며, 
파트너국과의 다자 및 양자간 협력을 
제도화하고, 협상 및 대화를 강화한다.

신남방정책이 타이완에 갖는 전략적 
중요성
타이완의 공식 수교국은 12개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나라는 타이완 대신 중국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만이 중국이란 이름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주권국이며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의 일환으로 타이완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지만 "강력한 비공식 관계"를 누리고 
있다.

미국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비공식 관계를 굳건히 맺고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며" 1979년 타이완 관계법에 타이완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타이완이 국방 역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미국의 의지를 명시하고 
있다. 타이완과 미국은 비슷한 가치, 깊은 상업 및 
경제적 연결 고리, 강력한 인적 관계를 공유하여 
우정의 기반을 다져왔다. 

미국은 "평화적 수단으로 양안 간 차이"가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신남방정책은 타이완이 비즈니스, 무역, 교육, 인적 
교류, 관광 분야에서 주변국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상으로 볼 수 있다.

타이완 정부는 《미래 전진 비전: 타이완의 
신남방정책》 문서에서 "신남방정책은 단일 시장에 대한 
국가 의존도를 줄이는 새로운 경제 개발 모델을 증진하고, 
지역 인프라에 주력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한다"며 "타이완의 프로젝트는 사람과 
소프트 파워에 관한 것으로 관광, 교육, 의료, 기술, 
중소기업, 농업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인도와 신남방정책
인도 타이완 관계는 인도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주로 그늘에 가려져 진행됐다. 그러나 
지리전략적 환경 변화로 인도는 타이완의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운데)가 메이크 인 인디아 로고를 공개하고 있다.  AP 통신



39IPD FORUMFORUM

1949년 중국이 건국된 후, 인도는 중국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었다. 1971년 인도는 
유엔에서 중국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고, 이후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타이완이 퇴출되면서 
인도와 타이완의 협력 기회는 사라졌다. 그러나 
1992년 인도는 동방정책에 따라 동부 지역에 대한 
관심을 늘리기 시작했다. 1995년 타이완과 인도는 
뉴델리에 타이완 경제 문화 센터를, 타이페이에 
인도 타이페이 협회를 설립했다. 두 기관은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경제, 무역, 교육, 
인적 교류도 촉진했다.

이후 인도 타이완 관계는 점차 강화됐다. 2014년 
후반기에 인도는 룩 이스트(Look East) 정책에서 
액트 이스트(Act East) 정책으로 나아가며 지역 
협력을 더욱 강조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의 지도 아래 인도는 외국 기업의 
인도 내 제조 시설 설립을 주로 장려하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여러 계획을 
출범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외국 기업의 인도 
등록이 더욱 수월해졌다. 또한 상품 및 서비스 
통합 과세 시스템을 통해 외국 기업의 인도 내 
투자 사업부 설립이 더 효율적이고 쉬워졌다. 인도 
정부는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안드라프라데시, 
타밀나두, 우타르프라데시 같은 주들이 토지, 물, 
전력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투자 유치 보조금도 
발표했다.

신남방정책에 따라 타이완도 저렴하지만 숙련된 
노동력을 갖춘 매력적인 투자처인 인도로 제조 기반 
일부를 옮길 수 있다.

2020년 11월 인도 주재 타이완 대사 바우슈안 
게르(Baushuan Ger)는 힌두스탄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타이완과 인도는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파트너다.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 존중 같은 기본적인 핵심 가치를 공유한다"며  
"인도의 액트 이스트 정책과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의 18개 대상국과 관계 강화를 추진하는 
타이완의 신남방정책 사이에는 대단한 공통점이 있다"
고 말했다.

또한 타이완 경제 문화 센터와 인도 타이페이 
협회는 인도 타이완 산업 및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산업협력촉진협정을 체결했다. 
폭스콘과 맥시스 같은 타이완 기업은 인도에서 제조를 
시작했다. 게다가 타이완은 문화적으로 동아시아 
국가와 유사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일본, 싱가포르, 한국의 경험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배울 수 있다.

게르 대사는 힌두스탄 타임스에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됨에 따라 타이완과 인도가 제조 
부문에서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나타났다"며 "따라서 각자 위치를 신중히 파악하고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타이완은 신남방정책의 주 대상국 중 하나인 
인도와 관계를 강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이미 
표명했다. 인도도 메이크 인 인디아 프로그램에 
동참하여 인도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할 파트너를 추가 모집해야 한다. 
또한 중국이 일대일로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늘리고 인도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와 타이완 간 
광범위한 비즈니스 및 문화 파트너십은 양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게르 대사는 힌두스탄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5년 동안 타이완과 인도는 꾸준히 성장하는 
무역 및 투자, 교육 교류, 기술 협력을 통해 큰 
혜택을 누려왔다"며 "이제 상호 이익이 되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o

본 기사는 동서센터의 아시아 태평양 게시판에 처음 게재됐으며 기사 원문은https://www.

eastwestcenter.org/publications/india%E2%80%99s-act-east-and-taiwan%E2%80%99s-

new-southbound-policy-are-win-w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문 기사는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됐으며 포럼 스태프의 추가 보고가 포함됐다.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가 인도를 방문하는 고위 인사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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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길,
커다란 부채

중국의 인프라 계획에
참여국의 후회가 뒤따르고 있다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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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번영으로 가는 다리"로 불리며 중국에서 미화 
2억 달러를 대출받아 건설된, 몰디브 수도 말레와 

공항을 연결하는 다리의 공식 명칭은 중국 몰디브 우호 
다리 또는 시나말레 다리다. 처음에는 우호적인 제안처럼 
보였다. 2018년 다리가 개통된 후 공항 도착 방문객은 
수도로 가기 위해 고속정을 타지 않아도 됐고 인근 
훌후말레섬의 개발 붐은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의 많은 일대일로 인프라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이 다리 또한 지속 불가능한 부채를 짊어진 
불량 프로젝트 명단에 오르고 말았다.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 윌리엄메리대학교의 연구원들이 4
년 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2021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몰디브, 미얀마, 
파푸아뉴기니를 포함한 42개 저소득 국가가 안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부채는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윌리엄메리대학교의 글로벌 연구소 국제개발랩인 
에이드데이터는 《일대일로 투자: 1만 3427개 중국 개발 
프로젝트의 새로운 글로벌 데이터에서 배우는 통찰》 
보고서에서 중국이 165개국에 미화 8430억 달러 상당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미화 약 3850억 달러의 부채가 대부분 공개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2013년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은 중국 자금을 
통해 아프리카, 유럽,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겠다며 일대일로 계획을 출범했다. 독립적인 싱크 
탱크 해외관계위원회에 따르면 시 주석은 고속도로, 철도, 
발전소, 송유관을 포함하는 프로젝트가 중국의 수출과 
육상 및 해상 수송 시설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제조를 
촉진하고, "해외에서 중국의 경제, 정치, 군사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신규 투자가 수익을 
충분히 창출하지 못하면, 부채 수준이 지속 불가능하게 
증가하고 중국과의 정치적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금융 및 정치 뉴스 서비스 이코노미넥스트의 2022년  
1월 보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압둘라 야민
(Abdulla Yameen) 당시 몰디브 대통령의 임기 중 대규모 
차관을 도입한 몰디브는 실행 가능성 부족과 부채 증가 
우려로 일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있다. 몰디브 
국회 의장 겸 몰디브 민주당의 당수 모하메드 나시드
(Mohamed Nasheed)는 2019년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관계자는 부채 규모가 훨씬 작다고 주장했지만 
몰디브의 대중국 부채 규모가 미화 3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몰디브의 
2022년 예상 GDP는 미화 약 53억 달러다.

나시드 의장은 2018년 몰디브 민주당이 야민을 꺽은 
후, 부채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했다. 야민이 퇴진한 후 

포럼 스태프

한때 "번영으로 가는 다리"로 
불렸던,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몰디브의 주요 공항과 수도를 연결한 
프로젝트는 지속 불가능한 부채의 
상징이 됐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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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정부는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고 나시드 
의장은 전 대통령이 몰디브를 부채의 덫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며 기소를 주도했다. 그는 이코노미넥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부채를 검토하여 부채 총액을 실제 가치에 
맞게 축소하지 않으면 몰디브는 중국에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몰디브는 섬 리조트의 일부 프로젝트도 중단했다. 
나시드 의장은 이코노미넥스트에 "리조트 공사와 섬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며 "중국 
기업들이 몰디브의 6~7개의 섬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 단계는 저마다 다르다. 하지만 공사가 
오랫동안 중단됐으며 이들 섬의 계약 소유권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숨은 부채, 높은 비용
에이드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국제개발 자금 투입이 매년 
미화 약 850억 달러에 육박함에 따라, 중국은 현재 미국과 
다른 주요 강대국보다 2대1 수준으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에이드데이터 보고서는 중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를 부양하기 위해 보조금이나 비양허성 

대출을 제공하며 지원하는 대신, "부채를 사용하여 
국제개발금융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대일로가 2013년 도입된 이후 중국은 
대출 대비 보조금 비율을 31대1로 유지하고 있다.

중국 국영 대출 기관이 제공하는 대출 조건은 다자간 
대출 기관보다 유리하지 않으며 평균 대출 금리는  
4.2퍼센트다. 하지만 채무국의 납세자에게 더 큰 문제는 
대출 성격이 국민들에게 비공개된 경우가 많아 정부의 
실제 위험도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에이드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중국의 해외 
대출 중 70퍼센트가 국영 기업, 국영 은행, 특수 목적 

연구진은 중국 쿤밍과 라오스 비엔티안을 
연결하는 고속 철도 프로젝트의 부채 
대부분이 국민 감시를 피해 숨겨져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대출 성격이 국민들에게 비공개된 

경우가 많아 정부의 실제 위험도를 

평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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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합작 기업, 민간 부문 기관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채무국은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하지만, 
종종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직접 돈을 빌리지는 않는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부채는 정부의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출 기관은 "민간 및 공공 부채의 구분을 흐리게 
하고 주요 공공 재정 관리 문제를 가져온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호스트 정부 책임 보호의 혜택을 누린다."

이 문제는 2021년 12월 미화 6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연결 
철도를 개통한 라오스에서 분명해지고 있다. 철도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과 중국 남부 도시 쿤밍을 연결한다. 더 마닐라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통룬 시술리트(Thongloun Sisoulith) 
라오스 대통령은 철도 개통식에서 "현대 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며 "라오스 국민의 꿈이 실현됐다"고 말했다.

라오스 정부는 철도가 2027년까지 흑자 전환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출이 지속 불가능할 
것을 우려한다.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의 애널리스트 
조나단 앤드류 레인(Jonathan Andrew Lane)은 2020년 9월 
보고서에서 인구 700만 명의 라오스를 쿤밍에 연결하는  
"값비싼 철도에 대한 상업적 논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철도로 라오스가 얻는 이득이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위험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레인은 "대출이 라오스 정부의 
제한된 세금 인상 능력을 더욱 압박할 것이다"고 전했다.

에이드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라오스의 총 부채 
미화 133억 달러 중 거의 절반이 중국에 상환해야 할 
부채이며 철도에는 더 많은 부채가 숨어 있다. 철도 
프로젝트에는 중국 국영 기업 세 개와 라오스 기업 
하나가 협력했으며 중국이 철도의 미화 35억 
4000만 달러 부채 중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에이드데이터는 채무 불이행 시 어느 나라가 
합작사를 구제해야 하는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에이드데이터는 "철도 수익이 부족하면 미화 35억 
4000만 달러의 총 부채 중 0~100%를 라오스 정부가 
상환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리랑카의 절망
2022년 스리랑카는 분유와 조리용 가스 등의 생필품 
부족과 채무 위기를 겪었다. 스리랑카의 위기는 5월 
중순 국가 부도에 직면한 스리랑카가 대외 채무를 
갚지 못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온라인 뉴스 잡지 더 
디플로매트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스리랑카의 
대외 채무는 미화 70억 달러에 달한다. 총 대외 채무는 
미화 510억 달러를 초과하는데, 이중 미화 250억 달러는 
2026년까지 상환돼야 한다.

2022년 4월 식량 및 연료 부족으로 스리랑카 전국에서 
수주 동안 시위가 일어났고 국가 경제를 무너트린 

2022년 1월 고타바야 라자팍사 당시 
스리랑카 대통령(가운데)과 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이 중국이 자금을 지원한 
바다 간척 프로젝트인 콜롬보의 포트 
시티에 도착하고 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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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대통령이  
7월에 사임했다.

2022년 5월 중순 시위에 참가한 27세의 나벤드라 
리야나라차치(Naveendra Liyaanarachachi)는 더 뉴욕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사임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스리랑카 국회는 라자팍사가 국외로 도주하자 
라닐 위크레메싱게(Ranil Wickremesinghe) 총리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관광 의존도가 높은 스리랑카에 현금 부족이 
발생한 부분적인 원인에는 코로나19가 있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차관을 도입함에 따라 대외 채무가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났다. 더 디플로매트에 따르면 스리랑카 경제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1.5퍼센트 위축됐으며 2021년 
12월 인플레이션율은 12.1퍼센트로 급증했다.

현금 부족으로 인해 스리랑카의 경제가 침체되고 연료 
수입이 둔화되고 있다. 수력 발전 댐의 수위가 떨어지면서 
전력 및 연료 부족도 악화됐다. 인도에 본사를 둔 글로벌 
뉴스 네트워크 WION은 스리랑카가 채무 불이행 위기에 
빠지자 2022년 1월 스리랑카 지도자들이 중국 채권자에 
구제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WION은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스리랑카를 방문한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 
부장에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부채 상환을 조정해 준다면 스리랑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은 
구제를 제공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스리랑카는 조속한 시일 내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2007년 이후 스리랑카의 부채는 국채로 인해 미화 
118억 달러 상당까지 누적됐으며 국채는 대외 부채의 
36.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로이터는 스리랑카에 미화 
46억달러를 빌려준 아시아개발은행이 스리랑카의  
두 번째로 큰 채권자라고 보도했다. 다음으로 큰 채권자는 
각각 미화 35억 달러를 빌려준 일본과 중국이다.

중국은 스리랑카의 최대 채권자가 아니지만 중국의 
프로젝트는 가장 큰 논란이 됐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함반토타항은 2010년 11월에 중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개항됐지만 운영권이 중국에 넘어갔다. 2017년 
스리랑카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중국 자오상쥐는 
스리랑카 국영 항망청과 합작으로 99년 항구 임대 
운영권을 확보하고 지분 70퍼센트를 차지했다.

부패, 시위 그리고 스캔들 
인도 태평양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스캔들이 따르고 있다. 에이드데이터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일대일로 프로젝트 중 35퍼센트가 "부패 스캔들, 
노동법 위반, 환경 위험, 반대 시위" 같은 이행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비해 일대일로 외 중국 정부의 인프라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21퍼센트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 에이드데이터에 따르면 "호스트국 정책 결정자들은 
부패와 고비용 우려는 물론,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국민 정서의 큰 변화 때문에 
대규모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보류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동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은, 스캔들로 
인해 다수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중단된 말레이시아일 
것이다. 예를 들어, 동해안 철도 링크는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일대일로 프로젝트다. 640킬로미터 길이의  

“일대일로(一带一路) 프로젝트 중 

35퍼센트가 부패 스캔들, 노동법 

위반, 환경 위험, 반대 시위 같은 

이행 문제를 겪고 있다.”

스리랑카 함반토타항의 
약 70퍼센트가 99년 
계약으로 중국 국영 
사업자에게 임대됐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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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철도는 서해안 클랑항과 동해안의 코타 바루를 연결할 
계획이었다. 2021년 10월 더 디플로매트는 이 프로젝트가 
부패 혐의로 인해 2018년에 중단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재협상과 재조정을 거쳤다고 보도했다.

이 프로젝트는 2018년 5월 나지브 라자크(Najib 
Razak) 당시 총리가 축출된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다. 
당시 나지브는 22년 동안 말레이시아를 이끌고 
은퇴했다가 정계에 복귀한 92세의 마하티르 모하마드
(Mahathir Mohamad)에게 대선에서 참패를 당했다.

2019년 1월 포린 폴리시 잡지는 나지브의 패배에  
"중국 관계자보다 더 실망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나지브 전 총리가 중국에 말레이시아 
전국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허가했기 대문이다. 나지브 
전 총리는 결국 1말레이시아 개발 베르하드(1MDB)로 
알려진 국가 개발 기금과 관련된 스캔들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포린 폴리시의 보도에 따르면, 나지브 전 총리의 
라이벌은 "말레이시아에 쏟아지는 중국 자금 중 일부가 
밑빠진 뇌물 금고를 채우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2019년 1월 더 월 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증거를 제시했다. 일련의 회의록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관리들은 중국 측에 1MDB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인프라 프로젝트에 부풀려진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린 폴리시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중국이 부패한 정권을 악용하여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전했다.

나지브 전 총리는 스캔들을 빠져 나가지 못했다. 
2021년 12월 말레이시아 법원은 부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법원은 
나지브 전 총리가 지금은 사라진 1MDB의 전신인 
SRC 인터내셔널로부터 미화 약 1000만 달러를 불법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2021년 8월 총리로 취임한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Ismail Sabri Yaakob)은 철도를 계속 운영하기로 
약속했지만, 일대일로의 평판은 이미 손상됐다. 리서치 
및 분석 기업 로듐 그룹의 부이사 아가사 크라츠(Agatha 
Kratz)는 2021년 3월 팟캐스트에서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어나, 중국의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기존 
추세가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거기서부터 
부채의 덫 외교 이야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며  
"갑자기 국제 언론이 이러한 문제를 감지하기 시작했고 
일대일로에 대한 관심은 변질됐다"고 말했다.  o

말레이시아 동해안 철도 
링크의 공사가 가격 
논란과 정치 스캔들로 
인해 지연됐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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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 군뿐만 
아니라 국경 지대의 안녕과 
준비 태세를 보장하는 데 

군의료전문가의 중요한 역할이 부각됐다. 
코로나19 백신 개발부터 글로벌 공급망 혼란 
극복 및 인명 구조 물자 전달까지,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의료 실행 담당자와 계획 담당자는 
불안정한 보건의료 환경을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협력했다.

2022년 3월 인도 태평양 군의료 교류에서 
당시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의무관 파멜라 
밀러(Pamela Miller) 소장은 환영 메시지를 통해  
"정말 어려운 시기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놀라운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며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두의 
삶을 재편했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다음 
도전을 극복하려면 파트너십, 공통 모범 사례,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와 인도군 
의무대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30여 
개국에서 군의료전문가가 가상으로 참여하여, 
팬데믹과의 싸움에서 배운 교훈을 검토하고, 
외상 및 야전 수술, 유전자 치료, 원격 의료, 
로봇,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 작전  
시 간호 지원 등의 기존 및 신규 주제를 집중 
논의했다. 밀러 소장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행사는 의료 부문에서 관계를 육성하고, 
귀중한 인재와 전문 지식을 교환하여 전 지역에 
혜택을 주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며  
"또한 과학 또는 작전 의료 환경에서 연구, 

협력, 주제 전문가 교류에 관한 후속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1989년 미국 해군 예비 간호대에 소위로 
임관한 아이와주 출신의 밀러 소장은 
아이오와대학교에서 간호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아이와주 디모인대학교에서 
보건의료관리 석사 및 정골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그녀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해군의료센터에서 응급의학 
전공으로 중간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다. 
밀러 소장은 항구적 평화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라크에 파병되어 기동외상소대 담당 장교로 
활동한 것을 포함하여 간호대 장교와 의무대 
장교로 복무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의무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밀러 소장은 선임의료간부, 
군의관, 작전의료전문리더, 지휘관, 참모부장, 
미국 함대전력사령부 예비함대군의관, 해군 
대서양 의무대 부사령관 등의 리더십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이제껏 공로훈장 두 번, 
근무공로훈장 네 번, 해군공로훈장 두 번, 
군봉사훈장을 수상했다.

인도 태평양 군의료 교류 직후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밀러 소장은 군의료 시스템의 향후 
주력 부문을 강조하고, 코로나19 방역에서 
군의 성공을 논의하고, 민군 보건의료 현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이야기했다. 그는 "전 사회적 
접근법은 보건의료 관련 비상 상황을 비롯하여 
지역 및 글로벌 긴급 상황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라고 말했다.

성공을 위한 

처방
보건 위협과의 싸움에는 
협력이 핵심이다
포럼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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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태평양 군의료 교류의 주제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세계 속의 군보건의료"
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강력한 불안정성으로 인해 
인도 태평양 지역과 세계에서 군보건의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어느 부분에 추가적인 
교육, 전문 지식, 자원 또는 집중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SARS-CoV-2 바이러스의 독성과 전염성으로 
인간 간 상호 작용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가 해외 군사 
기지에 미친 영향은 그것이 섬국가와 섬영토에 
미친 영향과 아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지를 봉쇄하고, 이동을 제한하고 감시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기지에 유기적인 지속 
자원이 없다는 겁니다. 식량, 물, 일상 소모품을 
배송받아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의 확산될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지요. 

보건의료 분야의 추가 교육, 전문 지식, 자원은 
개인보호장비 절차를 포함하는 코로나19와 기타 
전염성 질환에 대한 표준 운영 절차를 갖추고, 부대 
봉쇄, 노출 제한용 장비, 물류 공급망 관리를 지정하고 
구축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와 시설에 집중해야 합니다.

생물감시를 위해 국제 전문가와 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조정하여, 전염성 질환의 
초기에 주요 지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병력보호와 생물감시를 국제 파트너와 조율하고 
통합하여 최대한 빨리 감지하고 경고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보건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향후 군 보건 시스템을 포함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주력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규모 팬데믹과 관련된 보건의료 수요의 
급증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병원의 감염자 급증 
대응 역량을 개선해야 합니다.

• 최전선 보건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팬데믹으로 인해 과도한 근무량으로 혹사를 
당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 감시, 데이터 수집, 확진자 조사, 정보 확산을 
개선해야 합니다.

• 테스트, 백신, 치료법 연구 개발을 가속해야 
합니다.

현재의 공중 보건 위기가 동맹국, 파트너국,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간의 군보건의료 상호 운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예컨대, 개인보호장비, 
의약품, 기타 중요 품목과 관련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트너국들은 어떻게 협력했습니까?
파트너국은 향후 전염병에 활용할 수 있는 전염병 
질환 지표와 잠재적 전략에 대한 상호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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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높였습니다. 책임 영역 전반에서 국가들은 
개인보호장비, 약물, 산소 호흡기 또는 기타 품목 등에 
걸쳐 시시각각 변화하는 요구 사항에 맞춰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대사관은 요청들을 처리하고, 미 국방부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자원을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일반적인 기존 절차를 통해 협력했습니다. 
책임 영역 전반에서 주요 파트너국은 도움이 필요한 
곳을 즉시 지원했고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별 작은 차이를 바탕으로 각 보건의료 시스템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앞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서 팬데믹에 대응하면서 과제와 기회가 
드러났습니다. 군보건의료 부문은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군의 코로나19 대응에 어떤 성공과 간극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훈: 
• 문제의 집합을 추가 정의하고, 장비와 인력 

조합을 추가하거나 리소싱 솔루션으로서 장비나 
의료 전문가를 고려하는 데서 오는 결과를 
이해하는 능력을 배웠습니다.

성공:
•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보편적인 교훈과 더불어 

준비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팬데믹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의 전략적 대응을 계획하려면 보건의료를 
넘어 조달 시스템, 공급망, 운영 지원, 물류 등을 
봐야 합니다. 군은 이러한 준비 측면에 경험이 
있으며 덕분에 팬데믹 기간 중 성공적 결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군은 전 세계에 퍼져 
있으며, 여기에는 자원이 부족한 환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현역 군인 
97.8퍼센트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군의 팬데믹 대응이 진정한 성공을 거두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회: 
• 개선해야 할 분야에는 공중 보건 데이터를 환경 

및 기상 결정 요인을 포함하여 팬데믹을 유발하는 
기타 요인과 관련된 데이터와 병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데이터 현대화와 인공 지능 사용을 
비롯한 데이터 및 정보 사용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미래의 팬데믹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군보건의료 부문의 발전이 민간 부문에 어떻게 
통합되었는지, 또 그 반대 방향의 통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코로나19를 비추어 봤을 때 지역 및 글로벌 
공공 보건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데 전 사회적 접근법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 사회적 접근법은 보건의료 관련 비상 상황을 
비롯하여 지역 또는 글로벌 긴급 상황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글로벌 대응의 경우 자금과 훈련된 인력이 항상 큰 
문제가 됩니다. 군보건의료의 발전이 사회에 영향을 
준 사례로는 미국 국방부 월터 리드 육군 연구소가 
코로나19 백신 연구를 진행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월터 리드 육군 연구소는 다양한 SARS-CoV-2 
변이에 면역 반응을 제공하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이 개발되면, 새로운 변이 
출현시 그에 따른 또 다른 백신을 개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인도군 의무대 사무총장 라자트 다타(Rajat Datta) 소장이 인도 
태평양 군의료 교류에서 개막 연설 중이다.
앤서니 J 리베라(ANTHONY J. RIVERA) 하사/미국 해군

U.S. Navy Rear Adm. 2022년 3월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와 인도군 의무대의 주최로 열린 인도 태평양 군의료 
교류에서 미국 해군 소장이자 당시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의무관이었던 파멜라 밀러 소장이 개회 연설 중이다.
앤서니 J 리베라(ANTHONY J. RIVERA) 하사/미국 해군



50 IPD FORUMFORUM

전 사회적 접근법은 사회적 가치와 지역 사회 
참여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전 사회적 접근법을 통해서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삶과 생계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2년 이상 군보건의료 부문의 
막대한 시간, 에너지, 자원이 소모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  
같은 기타 군보건의료 분야에는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는 국방부의 전문 
분야입니다. 재해 관리 및 인도주의적 지원 최고 
센터는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직속 부대이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재해 준비 태세와 사회 
복원력을 증진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 부문에서 책임 
영역 내 국가의 지역 지식과 전문성을 촉진하는 
기회가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중 가상 
공간에서 관련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사용됐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군보건의료 부문은 다음 팬데믹에 
어떠한 대응 준비를 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의료계가 모든 차원에서 
소통하고, 조정하고, 협업해야 한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 팀, 조직, 기관, 정부, 
군은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작전 개념, 계획, 
작전을 개발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는 주요 공급 및 배송 인프라에 통합된 
상품 및 소모품에 대한 사회와 군의 의존성과 해외 
물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는 아주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새로운 바이러스의 예방법과 
치료법을 배웠습니다. 또 위협에 대해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다각적으로 또 전 사회적으로 대응을 더욱 잘 
조직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팬데믹 중 다자간 행사를 조직할 때 물류 면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특히 코로나19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학 관계로 
인해 인도 태평양 군의료 교류를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 행사는 대면 행사로 
계획되었습니다. 자금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콘퍼런스 장소와 숙소도 일찍 결정했습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전 세계에서 참가하는 25
개 대표단을 후원했고, 이 상황은 인도와 함께 

코로나19를 모니터링하는 동안 유동적으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이 급증하고 기간이 3주밖에 
남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가상으로 진행하기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프레젠테이션과 
발표자를 수용하기 위해 가상 환경과 다수의 동시 
회의실을 설정해야 했습니다. 다양한 시간대의 
여러 사용자가 주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일부 
프레젠테이션은 사전에 녹화해야 했습니다. 사전 
녹화된 프리젠테이션을 받고 준비하는 것도 새로운 
작업이었습니다.

인도 태평양 군의료 교류에서 알게 된, 가장 흥미로운 
군보건의료 부문의 발전 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군인의 신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감시는 



물론 수행력을 강화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공 지능, 웨어러블, 기술과 관련한 군의료 
응용분야였습니다.

인도 태평양은 물론 전 세계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국 군보건의료 조직의 전문성, 효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인도 태평양 군의료 
교류 같은 이벤트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가상 기술 채택 확대 같은 요소를 고려할 때 앞으로 
인도 태평양 군의료 교류가 어떻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의료계 내 미국 및 해외 파트너십과 관계에 
기반한 인도 태평양 군의료 교류와 민군 보건 
안보 정상회의 등 다국적 다자간 대형 이벤트와 
콘퍼런스는 군은 물론 모든 민간인에게 치료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서로의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번 이벤트는 의료 부문 내 관계를 구축하고 
귀중한 인재와 전문성을 교류하여 전 지역을 
이롭게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과학 또는 
작전 의료 환경의 연구, 협력, 주제 전문가 교류에 
관한 후속 참여 기회도 제공합니다. 더불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자국 내 인재와 전문성을 선보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일들이 
가상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참여와 
관계 구축의 가치를 위해서는 직접 만남을 
통한 이벤트가 최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피드백입니다.  o

미국 국제개발처가 기부한 코로나19 
구호 물품이 뉴델리에 도착했다.
마사 밴리쇼트(MARTHA VANLIESHOUT)/미국 

국제개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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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
국가는 진화하는 지역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냉
전 종식 후 안보 개념의 변화는 비군사적, 
즉 비전통적 안보 위협을 수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비전통적 안보는 기후 
변화, 에너지 및 식량 같은 자원 부족, 
전염병, 자연 재해, 국제 범죄, 인신매매 
및 마약 밀매, 대량 이주처럼 다양한 

인간 사회의 우려로 구성된다. 분석가들은 이를 인간안보  
및 개발 연계(human security-development nexus)라  
한다. 일반적으로 비전통적 안보 영역은 영토 침탈 같은  
더 시급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종종 초국가적 행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협력이 어떻게 
인도 태평양 지역에 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촉매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또 서로 다르지만 상호 
연결된 두 가지를 살펴본다. 첫째,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는 물론 태평양 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들을 규명한다. 둘째, 쿼드(4자 안보 대화), 아세안 
지역 포럼, 블루 도트 네트워크, 환인도양연합 같은 협력 
플랫폼이 비전통적 안보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내 주체 
간 안보 거버넌스 및 협력 강화 면에서 국가에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분석한다.

비전통적 안보 문제: 개요
남아시아 
남아시아는 연이은 자연 재해를 겪었다. 2004년 지진과 
쓰나미로 인도양의 연안 지대가 황폐화됐다. 2007년에는 

사이클론 시드르가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를 강타하며 재앙을 남겼다. 
2020년에는 사이클론 암판으로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미얀마 전역에서 약 5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는 
자연 재해로 인해 발생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이재민이었다. 
이러한 재해는 경제적 손실과 막대한 인명 피해를 
야기한다. 재해의 영향은 불충분한 조기 경보 시스템과 
비효율적인 대응으로 인해 종종 더 심각해진다. 

최근 남아시아의 국가들에 기후 변화와 관련된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해수면 상승이 이 지역의 저지대에 
재앙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보이는 빙하 감소는 수계(水系)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 

더불어 기후 변화로 인한 이주도 늘고 있다. 세계은행은 
2018년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 2050년까지 약  
1억 4000만 명이 모국에서 이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이주는 긴장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 같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준다. 일례로 방글라데시는 이러한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나라다.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유입되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에 따르면 미얀마를 떠나 망명하려는 
로히양족 100만 명 중 86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유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를 국가 개발 계획에 주류화하고, 
이주 및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프레임워크에서 시너지를 

스리파르나 바네르지(SREEPARNA BANERJEE) 및 프랏나스리 바수(PRATNASHREE BASU)/옵서버 리서치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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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현지 이해관계자를 위한 종합 인도주의적 대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등의 다양한 이주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민관 파트너십 강화, 시민 사회 단체의 
참여 보장, 이주민 및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에 대한 권한 
부여 등의 전략이 있을 수 있다.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마약 생산 지역이자 
아편의 주요 생산지로 여겨지는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활동하는 불법 마약 카르텔의 온상이 되고 있다. 

유엔은 미얀마의 양귀비 재배지가 2006년 이후  
3배 증가했으며 현재 6만 703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미얀마는 쿠데타 전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프로젝트의 손길이 주변 
지역에 닿지 못하면서 양귀비 재배 같은 활동이 계속 
번창하고 있다. 유엔이 미얀마와 라오스에 대체 농작물을 
도입시키며 개입했지만 마약 밀매는 급속도로 성장했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일례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법을 가진 베트남은 
헤로인과 메트암페타민의 운송 허브다. 아세안 국가는 
물론 일본, 중국, 한국 등 국가에서 사용되는 마약 중 
헤로인이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밀수된 암페타민형 
흥분제로 전환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도 남아시아와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협을 겪고 있다. 유엔은 향후 10년 동안 

동남아시아에서 홍수와 가뭄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필리핀에 국내총생산의 3퍼센트, 라오스에 2퍼센트, 
캄보디아에 1.5퍼센트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른 위협도 똑같이 심각하다. 인도네시아는 팜유 
과다 채취로 인해 산림 비율이 1990년 65.4퍼센트에서 
2013년 50.2퍼센트로 감소했고, 중국을 포함한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전 세계 바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태평양 불의 고리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같은 국가는 끊임없이 지진과 관련 
재해의 위협을 받고 있다. 

태평양 섬국가 
태평양 섬국가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낮지만 지구 
온난화, 특히 해수면 상승은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다. 
태평양 섬국가도 국제 범죄, 자연 재해, 자원의 불법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용을 겪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자간 파트너십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협력
전통적인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파트너십은 이미 
충분하다. 하지만 기존 메커니즘의 범위를 확대하여 
비전통적 위협 완화를 포함하고 새로운 협력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아세안의 지역 안보 체계는 오랫동안 비전통적 안보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국 해군 함정이 노블 퓨전 훈련 중 필리핀해를 항해 
중이다. 테일러 크렌쇼(TAYLOR CRENSHAW) 하사/미국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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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으로부터 꾸준히 시험을 받았다. 여기에는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2002~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병, 2007년 조류 독감 유행, 가장 최근인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코로나19 펜데믹이 포함된다. 

아세안은 이러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재해 관리 및 비상 대응에 
대한 아세안 협정은 재해 위험을 줄이고 재해에 대응하는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회원국의 정책 중추다. 한편 
아세안 지역 포럼은 회원국이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 
수립을 통해 지역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아세안 정치 안보 커뮤니티는 국가가 
안보 협력을 수행하고 정치적 일치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여성 및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인신 매매 근절 아세안 
실행 계획은 아세안 회원국의 국내법과 정책은 물론 관련 
국제 의무 내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 
예획은 모든 회원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지역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0년 초 아세안 회원국은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정보 공유를 시작하여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했다. 

아세안은 일본, 중국, 한국과 함께 아세안 플러스 
3 이니셔티브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른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 아세안은 또한 아세안 지역 포럼 재해 
구호 훈련에서 인도와 협력하고 있다. 인도는 재해 
관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아세안 조정 센터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려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인도는 일반 약품과 의료 기술을 생산하는 데 아세안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블루 도트(Blue dot) 
2019년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미국은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블루 도트 네트워크를 출범했다. 블루 
도트 네트워크는 인도 같은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인증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강조한다. 주요 네트워크 
합의는 아세안 국가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다룬다. 
일부 국가는 식량 안보, 재해, 건강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여 국가가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달성할 수 있게 
도울 것을 블루 도트 마켓플레이스에 제안했다. 

환인도양연합 
환인도양연합은 23개 회원국과 10개 대화 파트너국을 
통해 지역 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인도양연합은 해적, 해상 무장 강도, 
테러, 인신 매매, 미등록 이주, 야생동물, 마약, 무기 밀매 
등 회원국이 직면한 다양한 전통 및 비전통적 안전 및 
안보 문제를 해결한다. 기후 변화로 인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해양 환경 
파괴, 해양 자원의 불법 이용 같은 과제도 있다. 

필리핀 육군 대원들이 2021년 필리핀을 강타한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슈퍼 
태풍인 오데트의 피해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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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재난 위험 관리에 관한 첫 번째 
환인도양연합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는 재해 위험 관리에 
대한 환인도양연합 실무 그룹을 설립하기 위한 로드맵을 
설정했다.

회원국은 인도양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확정했다. 환인도양연합은 해양 안전 
및 안보에 관한 상설 실무 그룹을 위한 IORA 실행 계획 
제안을 바탕으로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으로 
구성된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평화 유지를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로 테러 및 국제 
범죄와의 싸움을 꼽았다. 2009년 채택된 국제 테러리즘, 
국제 조직 범죄, 불법 마약 거래를 퇴치하기 위한 협력에 
관한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 조약은 회원국이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해당 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신뢰 구축 
조치다. 

15조로 구성된 이 조약에는 인신 매매나 미등록 
이주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회원국의 국가 안보 
자문은 매년 회동하고 있고 각국은 조약의 비준을 
진행하고 있다. 조약이 비준되면 국가 안보 자문은 사법, 
정보, 안보 분야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조치를 개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안보 장치의 역량 구축이 강화되고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될 수 있다. 재해 관리에서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는 지식과 기술 전문성을 공유하고, 
표준 운영 절차를 구축하고, 재해 대응 부대를 창설하고 
자금을 지원하여 역량 강화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소규모 다자 포럼 
쿼드 
4자 안보 대화, 즉 쿼드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미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회원국의 공동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 쿼드 의제는 핵심 기술 및 재료,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인프라, 인공 지능, 양자 컴퓨팅, 사이버 문제, 
코로나19 대응, 백신 생산, 기후 변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다루며, 사안에 따라 아세안 국가를 협력에 
참여시킬 수 있다.

쿼드도 인도 태평양에서 재해 관리 및 역량 구축을 
위한 강력한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협력 
인도 태평양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이 협력을 구축하고 규칙 기반 질서를 증진하는 
완벽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삼국은 서로와 주변국에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를 제공하는 데 헌신한다. 더불어 인도와 일본은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 작전에 초점을 맞춘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삼국은 의료 
물자와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 운영을 공유하여 
과학 개발 및 연구 역량에 대해 협력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과제는 소비 수요로 인해 심화되며 자원 
부족을 악화시키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이다. 해적, 
인신 매매, 밀수, 강제 노동 등의 해양 범죄 위협도 있다. 
대규모 어업 공동체의 본거지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은 환인도양연합는 물론 인도양 참치 위원회 같은 
다른 특수 목적 플랫폼을 통해 협력하여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새로운 지역 질서
삼자, 소규모 다자, 다자간 그룹의 출현은 물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 간 양자 시너지 증가는 새로운 지역 
질서를 형성하는 중요한 움직임이다. 동시에 국익과 
목표에 따라 설계된 전략적 선택은 인도 태평양 지역을 
계속 특징짓게 될 것이다. 

국가는 다양한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지역 
전략과 행동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는 기존 지역 프레임워크와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더 많은 특수 목적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에 주력하는 기능 기반 
협력은 경제 또는 안보 필요에 기반한 전통적인 파트너십 
형식과 더불어 빠르게 우선 협력 방식이 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도 태평양에서 등장한 소규모 다자 플랫폼은 
기능 기반 협력 구조를 지향하며, 이는 비전통적 안보 
부문의 발전에 유익할 수 있다.  o

본 보고서는 인도 뉴델리에 본부를 둔 옵서버 리서치 재단이 2022년 3월에 처음 발표한 것을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한 것이다. 보고서 원본 참조 주소: https://www.orfonline.org/research/strengthening-

partnerships-to-counter-non-traditional-security-threats-in-the-indo-pacific/ 

인도네시아 장교가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베트남 선박을 지키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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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전쟁

타이완이 자국의 

산업에 대한 중국의 

경제 공격을 막기 위해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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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사진: 로이터

2 
022년 4월 타이완 조사국이 
불법적으로 반도체 엔지니어와 기타 
기술 인재를 가로채기한 혐의로 
중국 기업 약 100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보다 앞서 2021년부터 7개 

기업을 기소했고 27개 기업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하거나 소유자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기술 강국 타이완은 전투기부터 
휴대전화까지 모든 것에 사용되는 전 세계 
반도체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으며, 타이완 
정부는 오래 전부터 중국이 산업 스파이, 인재 
가로채기, 기타 방법을 통해 타이완의 성공을 
모방하려 한다고 우려해왔다. 타이완의 가장 
가까운 경쟁국인 한국은 시장의 약 1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대기업 TSMC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의 92퍼센트를 
차지하는 타이완은 가장 작고 빠른 반도체를 
생산하며, 중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타이완의 강력한 반도체 산업은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반도체 산업이 중국 경제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타이완은 자국의 반도체 공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국의 군사 행동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이완 반도체 연구소의 신주 시설에 반도체 2개가 전시되어 
있다.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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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부족과 미중 무역 전쟁 후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는 중국의 반도체 자급 
목표로 인해 엔지니어링 인재 확보 전쟁이 심화되며, 타이완의 
위험이 커졌다.

2020년 12월 타이완은 핵심 정보 기관인 법무부 조사국에 
태스크 포스를 창설하고 인재 가로채기에 대응했다.

조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익명을 요청한 고위 관계자는 
압수 수색이나 소환 조사가 진행된 사건이 "빙산의 일각"
이라고 말했다.

조사국은 관계자의 발언이 조사국의 견해를 
대표한다고 밝혔다.

의지 강화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이 군사적 압박을 
늘리자 타이완은 반도체 우위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화했다. 

미국의 반도체 의존도를 
고려하면 중국이 공세를 
강화하여 타이완의 반도체 
산업을 차지할 경우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미국안보센터의 
2022년 1월 연구에 따르면 
공급망 복원력을 구축하기 
위한 다자간 대응과 글로벌 
노력도 타이완의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산업 스파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 
2022년 2월 타이완 정부는 
중국이 반도체 기술을 훔치지 
못하게 막는 법을 제안했다.

타이완 내각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중국 또는 "외국 적군"
에 핵심 기술을 유출한 경우 최대 12년 징역형에 처하는 
새로운 산업 스파이 방지법을 제안했다.

로핑청(Lo Ping-cheng) 내각 대변인은 TSMC의 
최첨단 2나노미터 칩 제작 기술을 예로 들며 새로운 법에 
따라 그러한 기술이 타이완 안보에 중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영업 비밀에 관한 기존 법과 더불어 추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 대변인은 "TSMC가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기술을 도난당하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로 대변인은 산업 스파이 전담 법원을 설립하여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이완 정부는 제3국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중국 
기업이 타이완의 인재를 불법적으로 가로채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법도 제안했다. 개정안은 타이완 국회를 
통과해야 발효된다.

타이완 당국은 중국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타이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이미 강화했고 이로 인해 최근 
산업 스파이 사건이 늘었다고 타이완 정부는 밝혔다.

쑤전창(Su Tseng-chang) 타이완 총리는 성명에서 
중국 기술 공급업체를 
언급하며 "최근 몇 년간 붉은 
공급망을 통한 타이완 산업에 
대한 침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며 "중국은 타이완의 첨단 
기술 인재를 가로채고 핵심 
기술을 훔쳤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조사국은  
"중국의 불법적인 인재 
가로채기 및 비밀 훔치기 활동"
에 대응하기 위해 8개 기업을 
압수 수색하며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의 작전을 수행했다.

사용된 속임수
중국 기업이 타이완 엔지니어를 
채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타이완 법은 
반도체 설계를 비롯한 반도체 
공급망 일부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금지하고, 칩 패키징 
같은 부문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여, 중국 반도체 기업이 

타이완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타이완 엔지니어는 중국을 방문할 수 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여행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이들이 타이완에서 
누리는 삶의 질을 선호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와 동료에 따르면 조사 중인 한 사건에 
관련된 한 타이완 데이터 분석 회사에 대해 타이완 당국은 
상하이에 기반을 둔 반도체 회사의 계열사로서 반도체 
설계도를 중국에 보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TSMC 로고가 표시된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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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중순 수사국은 거의 1년 간의 감시 
끝에 해당 기업의 소유주를 소환 조사했다. 관계자들은 
미기소된 기업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이외에도 케이만제도 같은 조세 피난처에 사업부를 
만들어 중국의 투자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전술이 
사용된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집적 회로 설계 회사 스타블레이즈 
테크놀로지는 승인을 받지 않고 타이완 기술 허브 신주에 
연구 개발 센터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스타블레이즈는 줌을 통해 채용 면접을 실시하고 
홍콩 기업을 사용하여 급여와 보험을 처리했다.

중국 국영 기업 통푸마이크로는 홍콩의 자회사를 
이용하여 해외 계정을 통해 미국 달러로 직원 급여를 
지불하는 불법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자들은 2022년 1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가장 인기 많은 인재
2021년 타이페이 소재 이사야 리서치의 부사장 루시 

첸(Lucy Chen)은 중국 반도체 기업이 타이완보다 
2~3배 높은 급여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가장 원하는 인재는 원격 근무할 수 있는 집적 회로 
디자이너다.

신주의 한 반도체 기업 임원은 급여 면에서는 중국 
기업과 경쟁하기 힘들지만 타이완 기업은 장기 경력 
개발과 어린이 집, 마사지, 헬스장 같은 직장 혜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타이완 
기업에서 다시 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개 모욕을 
당할 위험이 있다. 중국의 SMIC에서 일했던 몇몇 
TSMC 고위 임원들은 타이완 언론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혔다.

당국은 인재 가로채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대 징역형을 3년으로 3배 늘리고 
최고 벌금도 미화 5200달러에서 52만 525달러로 높일 
계획이다.  o

본 기사는 포럼 스태프가 기고했다.

엔지니어가 타이완 반도체 연구소에서 반도체 테스트를 준비 중이다.



60 IPD FORUMFORUM

문화 및 관습IPDF

태국 컵라면 
상점에서 
즐기는 인도 태평양의
식도락 체험
기사 및 사진: 로이터

부한 맛과 매콤한 요리,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한 태국에서는 컵라면이 그리 인기가  
있을 것 같지 않다.

하지만 랏차다포른 크롱감(Ratchadaporn 
Krongngam) 같은 청소년에게 인도 태평양 곳곳에서 
수입된 70여 가지 컵라면을 판매하고 고객이 라면을 
즉석에서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상점은 맛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2021년 10월 굿 누들이 방콕에 처음 개장한 매장에는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타이완을 비롯한 곳곳에서 
수입된 화려한 컵라면을 맛보려는 젊은 고객 수천 명이 
찾아왔다.

18세의 랏차다포른은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다"
라며 “정말 마음에 든다.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컵라면을 
맛보기 위해 왔다. 모든 컵라면의 맛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매장에서 식사하는 고객이 많다. 여기서  
6~250바트(미화 0.18~7.46달러)만 지불하면 3분 만에 
컵라면을 조리해 먹을 수 있다.

18세의 시라야코른 샤로엔타트(Sirayakorn 
Charoenthat)는 학생에게는 레스토랑에 비해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컵라면은 맛, 다용도, 편리함, 저렴한 가격 때문에 
여러 인도 태평양 국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주요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도로 가공된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굿 누들의 상무 웅쿨 웡콜훗(Ungkool Wongkolthoot)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방콕의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컵라면을 샅샅이 
찾아봤는데 35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사업 기회를 봤다.
그는 "고객이 라면을 즉석에서 맛볼 수 있게 하고 

싶었다"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컵라면을 산 뒤에 
집에 두고 까먹지 않게 말이다”라고 말했다.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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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방콕에 문을 연 굿 누들 매장에서 
한 학생이 인도 태평양 곳곳에서 수입된 다양한 
컵라면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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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IPDF

푸트라자야 포럼에서 마지막으로 연설한 
것이 4년 전이었습니다. 4년 전 만남 
이후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두 가지 시대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세계가 바뀌었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도전은 기존 협정, 
동맹, 파트너십에 압박감을 주어 시험하고,  
그 안의 허점과 취약성이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나라도 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다토 세리 히샤무딘 후세인
(Dato Seri Hishammuddin Hussein)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이 올바로 지적했듯이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에 대응하느라 테러, 기후 변화, 자연 
재해 같은 다른 초국가적 과제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을 수 있지만, 앞으로 초국가적 과제는 
국가에 비슷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은 안보 
영역을 넘어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공동의 교훈을 도출하여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거나 기존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고, 적어도 이 지역과 아세안의 복원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세 가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첫째, 공급망 교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원자재와 완제품의 흐름에 제동을 걸었던 국가 
봉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가 
목격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같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필수 소비자 제품, 주식, 
반도체 같은 전자 부품은 물론 개인보호장비 같은 
중요 의료 물자도 부족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도 비슷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상품과 
연료 가격이 이미 크게 올랐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며 "유럽의 빵바구니"라 
불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 밀 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유럽 천연가스의 약 40퍼센트, 유럽연합 원유 
수입량의 약 4분의 1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아세안 회원국은 순 
농산물 수출국입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회복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혼란을 최소화하는 
자원을 모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세안은 2020년에 농업 및 임업에 관한 장관의 
공동 성명에 따라 코로나19 중에 지역의 식량 안보, 
식량 안전, 영양을 보장하고,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을 통해 회원국이 방역에 필요한 의료 용품과 
장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아세안은 또한 필수 품목 목록에 대한 관세 
면제를 확대하고 여기에 주식과 백신 관련 제품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 훌륭한 
조치지만 더 많은 활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직면 과제는 지리정치적 경쟁과 
동맹입니다. 완벽한 세상이라면 공중 보건 
문제인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정치적 이념이나 
동맹,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관계없이 모두가 
힘을 합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세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자간 기관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양극화된 세계에서 통일된 행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백신의 유통과 선택도 정치화되어 백신 
선택, 배포 및 수용, 치료, 산소 오급, 의료 제품 
면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은 탄소 배출 
감축과 친환경 기업 개발 및 자금 조달 같은 
기후 변화 관련 노력, 사이버 보안 관련 노력, 

인도 태평양의 안보 협력 확대
응엥헨(NG ENG HEN) 박사/싱가포르 국방부

전망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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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만남 이후 두 가지 시대적 사건으로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점과 결함도 노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집단 노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여, 이 지역과 그 너머까지 평화, 안정, 진보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2022년 3월 푸트라자야 포럼에서 있었던 응엥헨 싱가포르 국방부 장관의 연설 중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이 참가하는 5대전력방위협정의 50주년 기념식에서 싱가포르 공군 치누크 헬리콥터가 
싱가포르 해군 RSS 스테드패스트(하단)와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HMAS 캔버라 위를 비행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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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구축, 디지털 규범 강화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경쟁에 더욱 날이 설 때, 이 모든 것을 글로벌 
의제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기존 위협의 재개 또는 악화입니다. 
여기서 기존 위협이란 테러와 사이버 공격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스트 
그룹은 우리 지역을 포함하여 여전히 활발하게 공격을 
조직하고, 부추기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와 
알 카에다 같은 글로벌 테러리스트 그룹은 그들의 
복원력과 적응력을 증명했습니다. 지금도 모집과 급진화 
전략을 유지하고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여행 제한이 사라지면 
테러리스트 활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영역에서 발생한 위협과 관련하여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도 실제 세계에 대한 허위 정보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코로나19, 음모, 반백신 운동으로 
인해 과도한 공황이 발생했고, 국민과 정부가 분열되고, 
세계 공중 보건 노력이 약화됐습니다.

또한 디지털 영역을 통해 중요 인프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랜섬웨어가 미국의 주요 석유 

파이프라인 시스템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공격하여 
미국 동해안의 제품 흐름을 막았습니다. 2021년 10월 
이란의 연료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보다 
최근에는 벨기에와 독일 터미널의 석유 선적들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 간 잘못된 분열을 명벽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국가 행위자와 비국가 행위자 
모두 디지털 영역의 힘을 인식했을 것이며, 앞으로도 
디지털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협은 증가할 것입니다.

안보 협력을 위한 발전 방향
아세안은 개별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국제 원칙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3대 핵심 분야를 꼽아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나라의 주권과 영토 보전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분쟁이 있는 경우 강제적이고 불법적인 공세를 
거부하고 평화롭게 분쟁 해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시파단섬과 리기탄섬에 대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간 
분쟁, 페드라 브랑카, 미들 락스, 사우스 레지, 조호르해협 
주변에 싱가포르가 조성한 간척지를 둘러싼 말레이시아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싱가포르 정부가 제공한 의료 물품 
중 하나인 액체 산소 탱크 근처에 한 
인도네시아 병사가 서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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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간 분쟁 등이 좋은 예이며, 이들 분쟁은 잘 
수용된 국제법이나 관행에 따라 평화롭게 해결됐습니다.

둘째,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지만, 초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긴장을 
완화하고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신뢰 구축 조치에 
참여하는 공동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협력한 예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2004년에 출범한 말라카해협 순찰에 
참여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테러와 해적 같은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에 설립된 술루 
셀레베스해의 3자 협력 협정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우발적 해상충돌 방지 규범 같은 신뢰 구축 
이니셔티브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세안 국방부 
장관 회의 플러스의 18개국 해군이 훈련했고 군용기 
공중 조우에 관한 지침도 있습니다. 우리는 유사한 
협력 체계를 사용하여 필수 원자재 공급 중단은 물론 
에너지까지 포함한 초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안보 분야에서는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확립된 플랫폼을 통해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아세안 국방부 장관 회의와 세계 군사력의  

90퍼센트에 근접하는 18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 국방부 
장관 회의 플러스는 사실상 아시아의 안보 협약입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이 참여하는 5대전력방위협정도 있습니다. 아세안 
국방부 장관 회의 사이버 안보 및 정보 센터, 아세안 
사이버 방위 네트워크, 대테러 정보 시설을 비롯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협력합니다. 이러한 다자간 플랫폼은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군대 간 신뢰를 강화하고, 협력을 
증진하여, 아세안 지역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 공동 
위협을 완화할 수 있게 합니다.

아세안 내 복원력과 대응력을 강화하고 도전에 
대응하면 아세안 구심성에 대한 신뢰가 커질 것입니다.

지난 만남 이후 일어난 두 가지 시대적 사건으로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점과 결함도 
노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집단 노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여, 이 지역과 그 너머까지 평화, 안정, 진보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o

본 연설은 응엥헨 싱가포르 국방부 장관이 2022년 3월 29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6차 푸트라자야 
포럼에서 전한 연설이다. 푸트라자야 포럼은 말레이시아 국방안보연구소가 국방부 장관, 관계자, 학계 
인사를 모아 국방 및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조직했다. 이 기사는 해당 연설을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한 것이다.

코브라 골드 훈련 중 싱가포르, 태국, 미국 
군인들이 태국 핏사눌록주의 한 학교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이다.
훌리오 리베라(JULIO RIVERA) 하사/미국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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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의 고체 연료 로켓 시험 발사

한
국군이 2022년 3월 말 처음으로 

고체 연료 로켓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이번 성공은 앞으로 북한 

같은 위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위성을 

발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2021년 한국과 미국이 수십 년에 

걸친 한국의 탄도 미사일 및 로켓 개발 제한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이후 이루어진 첫 시험으로, 

북한이 사상 최고 고도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다.

한국 국방부는 성명에서 일주일 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인용하며  

"매우 엄중한 시기에, 이번 시험 성공은 우리 

군의 독자적 우주 기반 감시 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이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된 로켓의 발사를 참관했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한국이 국내에서 개발한 로켓을 

이용해 첫 인공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누리호 3단 로켓이 

나로 우주 센터에서 발사된 후 목표 고도 700

킬로미터에서 로켓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제작된 위성을 배치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2022년 3월 30일 시험 발사된 

고체 연료 로켓이 누리호 같은 액체 연료 로켓보다 

개발 및 제조가 간단하고 저렴하며 발사 속도가 

빠르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시험에서 우주발사체의 

필수 기술인 대형 고체 연료 엔진, 페어링 분리, 

단 분리, 상단부 자세제어 기술을 검증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로켓을 이용하여 소형 위성이나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며, 나중에 민간 부문에 기술을 이전하여 

국내 우주 산업의 활성화를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AP 통신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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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뉴델리에서 열린 공화국의 날 퍼레이드 리허설에서 인도 국경 보안군 소속 
여성팀이 오토바이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파팅샷
IPDF

AP 통신

파팅샷IPDF

집단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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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잡지 구독

인도 태평양 디펜스 포럼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 및 안보 전문가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www.ipdefenseforum.com

시의적절. 통찰력. 
온라인.

매일 새로운기사!
이제
11개

언어로 제공!

앱을 

앱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왓츠앱에서  
@IPDEFENSEFORUM을,
라인에서 @330WUYNT을 팔로우하십시오.

지역에 따라 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